
지난 주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허리케인 아이

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

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

회 마지막 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롬니 후보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지지도 경쟁

에서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1-2

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전당

대회를 마치고 나서 동일한 포인트

로 오바마 대통령을 추월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번 주 열린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또 다시 지지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

거나 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롬니는 2008년 대선 때부터 등장

해 강력한 후보로까지 급부상했지

만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미국인들에게 분명하게 각

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번 공화

당 예비 경선에서도 절대적인 지지

를 받지 못하고 정치 신인이지만 확

연하게 보수주의자로 입장을 굳힌 

릭 센토롬 후보와 각축을 벌일 정

도였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이코노미스

트(The Economist)지는 공화당 전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롬니 후보에

게 “당신이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떠

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물었

다(The Presidency, So, Mitt, what 

do you really believe?: Too much 

about the Republican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is far too much 

mysterious).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2012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문

제들 즉 낙태와 총기규제들을 지지

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로 입지를 굳히자마자 롬니는 낙태

와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했다. 

또한 그는 1년 전만해도 모든 미

국인들은 균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

도록 공약을 던졌지만 오히려 미국

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바로 부

유층들의 세금을 35%에서 28%로 

감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리더의 능력이나 역량은 방

향이나 솔직함, 인품이나 인격 그리

고 신앙이 뒤받쳐주지 않으면 오히

려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이 점

은 바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

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목

이다.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며 미국의 변화를 외쳤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루즈벨트, 레

이건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는 미치

지 못한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들

을 위해 여러 번 말과 행동을 번복

했기 때문이다.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은 미 언론들로부터 “리더의 성격

과 인품” 영역에서 69%라는 지지도

를 받았다. 
<2면으로 계속>

세계기독언론협회(회장 서인실)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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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었으니 아침이 오게 하시

고 말씀의 진리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소서. 죄악의 독소에 

취한 젊은 세대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한 회복을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

개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선교사와의 만남 (3)
손영규 선교사 

16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7면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

제다.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십이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고,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리더십의 원

칙과 방식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점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하

시는 리더십보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에 더 귀 기울이는 그리

스도인 리더가 늘고 있다.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 맬퍼

스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을 시작한

다. “리더십이니 리더 양성이니 하는 말은 자주 하면서 막상 무

엇을 개발하고 양성하는지 모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그는 영향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이자 반드시 발휘돼야 하는 요소라고 정의한다.

인물 아닌 보수정책에 투표
CT, 공화당 몰몬교 대통령 후보, 롬니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 찬반논란 소개

불기둥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13면

여리고로 가는 길(1)
정총해 박사

14면

리더십저널, 댈러스신학대학원 
오브리 맬퍼스의 리더십 핵심 소개

리더십=업무수행(목표달성)+대인관계(인간관계)
자신의 고유리더십 유형 융통성 있게 조절능력 필요

크리스천 리더 필수조건은“영향력”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리더십을 정의할 때 마다 꼭 빠지지 

않는 말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라는 점이다. 영향력과 리더십은 바늘과 실이다. 영향력 없

는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사람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뢰받고 역량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다면 영향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영향력의 열쇠는 리더의 통솔 방식이다. 리더는 누구나 사람

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따라

서 리더라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

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크게 업무 수행과 대인관계라는 행동 양식으로 구

별된다. 업무수행은 목표달성이 초점이고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인간관계가 초점이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리더십은 모두 업무수행과 대인관계

라는 2가지 범주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통솔방식은 업

무수행 중심인가, 대인관계 중심인가, 아니면 2가지 모두인가를 

놓고 평가하게 된다. 

이 2가지의 행동 양식은 각각 독립적이다. 업무수행에 해당하

는 행동으로는 목표설정하기, 계획 수립하기, 전략 세우기, 성경

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사역을 조직하기, 조직 구성하기, 책임과 

업무 분담하기, 구체적인 활동 내역 정하기, 규정 만들기, 사역 

결과 평가하기 등이 있다.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행동은 동료애 확립하기, 신뢰형성하기, 

단체정신 기르기, 동기 부여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격려하고 

도움 주기, 성경적인 공동체 만들기,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 장

래계획 상담해주기,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기, 실의에 빠진 사람 

격려하기 등이 해당된다. 
<3면으로 계속>

4년 전 미국의 “변화”를 외치며 혜성처럼 등장한 오

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흑인이었지만 미국인들에

게 다시 한 번 변화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게 만들었

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자녀들

의 미래를 맡기에는 의문이 든다며 선뜻 지지를 보내

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상위 1%에 속하는 부유층 자제로 태어

나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마치고 기업인으로도 성공

해 진보적인 매사추세츠에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주지

사를 역임한 롬니 공화당 후보 역시 아직까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난 대선부터 6년 동안이나 예비 된 대

통령 후보라는 캠페인을 펼치지만 아직까지도 롬니 후

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민주, 공화당 후보로 나선 이들

에게 분명한 지지표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지

구촌 초강대국인 미국을 이끌어나가기에는 리더로서

의 영향력이나 성품, 그리고 역할 수행 능력에 미덥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한 가지 쟁점

을 더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적 개신교 크

리스천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주의 성향

이지만 몰몬교라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단시하

는 종교를 믿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

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이

러한 복음주의 진영의 갈등을 소개해주고 있다(Is 

There Anything Wrong With Voting for a Mormon for 

President?). 또한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

는 롬니 후보에 대한 능력이나 성품보다는 몰몬교인이

기에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Pastors 

Lists “Mormon Cult Errors, Says Those Who Love 

Jesus Won’t Vote Mormon). 

2012년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맘에 들지 않은 두 후보를 놓고 선택해야 하

는 입장에 처했다. 후보들의 인격이나 역량보다 정책이 선택기준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있어 우선

순위는 바로 자녀교육과 영성 훈련

과 계발이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공동체에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

다고 응답하고 있다(52%). 이들 중 

38%는 친밀하게, 43%는 밀접하게 

기도나 찬양 그리고 묵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생활

에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다.

영적 생활 만족도에 따른 좀 

더 실제적인 응답을 묻는 설문에, 

73%는 “기쁨”과 “영적 해방”이라

고 응답하고, 67%는 어느 정도의 

성취감마저도 맛보고 있다고 대답

한다.

반면에 영적 생활의 부정적인 측

면에 대해서는 오직 3%만이 자신

들의 신앙에 대해 혼돈을 겪거나 

의심하며 두려움을 갖는다고 대답

하고 있어 대조가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죽음

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즉 성욕, 

욕심, 과식, 나태, 분노, 질투와 허

영과 전통적인 죄는 크리스천 여

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현재 크리스천 여성

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

제는 다름 아닌 ‘자신이 체계적이

지 못하다”고 50%가, “비효율적이

다”고 42%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죄에 있어서는 8% 정

도가 “성욕”으로 고민한다고 답하

며,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정형화

된 ‘질투’는 13%가 그리고 ‘분노’

에 대해서는 36% 정도가 고민하

고 있다. 또한 25% 정도가 “이기

심” 때문에, 19%는 자신들이 너무 

논쟁적이며 무식하다고 16%정도

가 갈등을 호소하고 있다.

“여자는 감성적 동물이다”는 말

이 있듯이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있

어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관계 단절

이거나 상실이라는 점이 재삼 확인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관

계의 영원한 단절이 여성들이 손꼽

은 가장 아픈 경험이다. 즉 29%는 

생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

장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상처라

고 말한다. 또한 20%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상처를 준다고 말하며, 

9%는 이혼이나 나쁜 결혼 생활이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실망 중

의 하나라고 답한다.

여기에 건강 문제, 재정이나 도

덕상의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들이 

있지만 이들 문제는 거의 한 자리 

숫자에 그쳤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동 리서

치의 킨너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

했다. 그만큼 과반수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내공에 만

족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신앙생활

이라는 여정에 의도적이라는 사실

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는 오

히려 “부정적”이라고 72%의 미디

어가 지적하고 있다(The Master 

Character Narratives in Cam-

paign 2012: Press Coverage of 

the Character of the Candidates 

is Highly Negative, and Nei-

ther Obama nor Romney Has an 

Edge). 

롬니 후보 역시 미디어로부터 “

부정적”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

보다 한 포인트 뒤진 71%에 머물

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 공화 양 후

보의 성격이나 인품에 기대하는 미

국인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기존에 가졌던 입장이나 소신

을 번복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도 

가능하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주 동안 

50개 미디어를 통해 두 후보가 행

한 연설이나 기자들과의 대화와 같

은 사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가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회

생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4년 

동안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실패작이다. 그러나 그

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회복되고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

을 한다.

그리고 주류사회 미디어들이 지

적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식 자본주의

와 개인주의의 이상들을 믿고 있는

가? 라는 점이다.

롬니 후보의 경우 첫 번째 부정

적인 요소는 바로 그가 자신을 성

공한 기업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은 노동자나 직원들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재벌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신을 ‘보통 미국 사람’이라고 하

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 미국인

과 다른 상류 엘리트 가문에 속했

음에도 자신을 “블루칼라”라고 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대통령 후보의 

인품이나 솔직함이 배어있지 않는 

“역량”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두 

후보의 배경 즉, 진보 아니면 보수 

성향의 정책을 펼쳐나갈 정당 색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미 언론

의 공통된 분석이다. 

<3면으로 계속>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온전하다. 그만

큼 크리스천 여성들 본인의 신앙평가나 영적 건강 조건들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3번째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영

적 복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Christian Women Today, Part 3 of 

4: Women Give Themselves an Enmotional and Spiritual Che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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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여성, 영적 내공 역시 강건하다!

1982년 1월 13일에 미국의 워싱턴 내셔

널 공항에서 막 이륙한 에러 플로리다 여

객기가  꽁꽁 얼어붙은 포토맥 강에 추락

해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원인이 무엇인

지를 조사하던 중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

을 분석하면서 조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

한다. 부기장이 기장에게 비행기 뒤편 날

개 상판에 얼음이 붙어있는 사실을 발견

하고 살펴보기를 건의하였는데 기장은 이

륙해야 한다는 말로 부기장의 제언을 묵

살하고 이륙을 감행한 결과였다. 기장이 

부기장의 주장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웃라이어’를 쓴 맬컴 글래드웰은 수많은 항공기 사고가 조종실 내의 의사

소통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비행기 승무원들 사이의 위계질

서로 인해서 부기장이 기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직언하기가 어렵고 

기장 역시 부기장의 조언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렇게 조종사들

이 기장(captain)의 권위에 짓눌려 제 역할을 못하는 현상을 캡티니티스

(captinitis)라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병원 간호사실 22곳에 전화를 건 뒤 의사를 사칭하

고 무허가 약품을 특정 환자에게 주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봤다. 그런데 놀

랍게도 21명이 아무 이의 없이 약품을 꺼내러 갔다. 의사들의 권위가 워낙 

크다보니 간호사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이 몸에 밴 것이다. 심리학자인 로

버트 치알디니는 이러한 독불장군식 리더십이 캡티니티스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리더일수록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들의 현실이다.

예배당을 새로 구입하고는 이전의 구조를 개편하여 새롭게 나아가고 싶

은 마음이 많았다.  그중 한 가지 결심한 것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던 구역

모임을 주일예배 이후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작은 예배당 건물에

서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이제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좁게라

도 각 구역들이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다가 금요일 저녁

에는 영성집회를 가져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었고, 또 교회에서 점심을 들고난 후에 구역모임을 가지면 교인 가정의 부

담이 줄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당회에서 찬성을 했으니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풀타임 중심의 전임교역자 회의에서 역시 반대가 없었고, 구역장들을 소

집하여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좋겠다는 분들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애

초의 계획은 순항을 거듭하여 이윽고 주일날 발표에 이르렀다. 그 후 주일

학교 사역자들과 회의를 하는 중 이 문제를 이야기하였더니 그들 역시 반

발은 못했지만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게 했

다. 그랬더니 우리의 건물이 아직은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지 못하고, 

또한 아침에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이 오후까지 지내는 것은 어렵고 청소

년들을 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등등의 문제들이 산처럼 제

기되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보니 아무래도 이 계획을 실

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

터 구역모임을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 “그게 좋

을 겁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왜 첨부터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니

까 “교회당 이사하고 목사님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안건을 어

찌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겠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나에 대한 배려에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도, 내 목소리

가 너무 커서 그분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행되었다는 사실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돌아보니 내가 안건을 낸 것에 대해서 내 아내나 별 부담없이 반대할까

(이번 일은 아내는 반대했는데 묵살했다), 심지어 장로님들도 쉽게 반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 민주주의를 해야 한

다고 여기는데도 이러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권위주의는 극복해야 하고,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는 성

령공동체로써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면서도 성도

들과의 소통을 확보해야 사역을 그르치지 않으니 권위를 가진 목회자가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소통에 힘써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 같다.

“캡티니티스”

시론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크리스천 여성 설문조사 중 3번째 결과 발표

영적 생활의 부정적 측면은 3% 불과..기쁨⋅영적해방 73%

가장 큰 갈등은 비체계적, 비효율적...관계단절⋅상실엔 큰 상처



<2면에서 계속>

실제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텍

사스 주 대의원 맨디 쇼페는 “미트 

롬니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는 언

론의 질문에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 세 자녀

(5·9·11세)를 가리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

이 든다”면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롬

니”라고 강조했다. 

롬니는 정통 기독교가 아닌 몰몬

교도인데다 군 복무경험이 없고 감

동을 주는 스피치 능력도 부족하다. 

“1984년 이후 공화당 대선후보 중

에서 가장 인기 없는 인물”이란 인

색한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이날 타임스포럼의 2만

2000개 좌석은 붉은 깃발이 휘날렸

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미없는 롬

니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세금인하, 

규제완화, 재정 지출축소 등을 골자

로 하는 공화당의 ‘작은 정부’에 지

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정

부 자체가 바로 문제다.” 로널드 레

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1월 

취임식 때 남긴 명언이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뒤 미국 정치권에서 

‘작은 정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

을 정도로, 미국인들은 오바마 행정

부의 지나친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

어나고 싶어한다. 

따라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

트 롬니 대통령 후보, 폴 라이언 부

통령 후보와 찬조연설자로 등장한 

인물들이 일제히 버락 오바마 정부

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재정지출 

축소 △세금인하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작은 정부’의 기

치를 내걸었다.

이런 보수주의에 열광하는 공화

당 지지파는 누구일까?

미국 스카버러 리서치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유권자 성

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기간 중 사냥경험(공화당과 

민주당 비율 각각 11%, 4%)이 있고 

△종교단체에 기부(58%, 39%)를 

많이 하며 △폭스뉴스(46%, 16%)

를 시청하고 △컨트리뮤직콘서트

(11%, 6%)에 자주 다니는 성향을 

갖고 있다. 또 공화당 지지파의 백

인 비율은 92%로 민주당(58%)을 

압도한다. 

공화당 지지파와 민주당 지지파

는 국가에 대한 비전이 다를 뿐 아

니라 라이프스타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원의 투

표 참가율도 71%로 민주당(61%)을 

웃돈다. 보수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셈이다. 공화당 지

지자 중 대졸자 비율은 67%, 민주

당은 45%로 교육 수준에서도 차이

가 있다.

결국 공화당이 공약으로 내세우

는 경제성장 동력은 정부 아닌 민간 

기업이며, 세금인하 정책이 경제 살

리는 길이 된다.

한편 미국인들이 대통령 후보보

다는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선택

의 저울을 두고 있다면, 복음주의 

진영은 롬니 후보의 몰몬교 신앙에 

대한 갈등에 빠져 있다.

스테반 앤드류 목사는 미국 크

리스천 미니스트리의 수장이면

서 2011년 출간된 책(Making a 

Strong Christian Nation)의 저자

이다. 그는 몰몬교를 다음과 같은 5

가지 이유로 철저하게 배격한다:

1)몰몬은 하나님을 부정한다 2)

몰몬은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 3)몰

몬은 십자가를 숨긴다 4)몰몬은 사

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5)몰몬은 반 

크리스천이다. 

앤드류 목사는 빌리 그래함이나 

조엘 오스틴 목사들이 롬니에게 투

표할 것을 촉구한 것은 회개해야하

는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

기 때문에 몰몬교인 롬니를 지지하

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스테반 앤드류 목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 몰몬교도인 롬니 후보를 

반대하는 우익 진영의 선봉에 서 있

다면,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완

벽한 대안”은 없다며,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몰몬화 경향을 심도 있게 

관측하고 있는 스테반 맨스필드(S. 

Mansfiled)는 정치 현장에서의 선

택은 항상 결점 투성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타

락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현재 롬니 후보를 선

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

기한다.

허밍웨이(M. Z. Hemingway)는 

루터의 “2왕국 이론”을 말한다. 즉 

롬니이건 오바마이건 11월 대통령

으로 당선되는 리더는 세상의 권위

이지, 영적인 권위자가 아니기에 어

떠한 종교적인 견해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풀러신학교의 리차드 모우(Rich-

ard Mouw) 총장 역시 걱정하지 말

고 롬니에게 투표하라고 말한다. 지

난 수 십년 동안 그는 몰몬교인들과 

친분을 다졌으며 몰몬교 문헌들에

도 오바마 대통령이 펼치는 진보적 

정책들보다는 비견되거나 악한 영

역이 없다고 단정한다. 몰몬교인들 

역시 성경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화(

샬롬)의 굳건한 대리인이기에, 롬니

를 지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한

다. 그러나 롬니 진영에 반드시 건

강하고 온전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

진 참모들이나 멘토들이 있기를 희

망하고 있다.

결론으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

거에 나선 민주 공화 양당 후보에 

대한 신뢰도나 인기는 희박하다. 사

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오

바마 대통령이나 과거에 기업인으

로 성공한 롬니 후보에게 “죄송하

다” 또는 “회개한다”라는 솔직한 반

성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에

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역량”이

나 “능력”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자

신들처럼 미국을 사랑하고 인간다

운 냄새가 나는 후보를 사랑한다. 

한때 알코올 중독자에서 예수를 만

나 새사람이 됐다고 간증한 부시 대

통령이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뇌

리에서 사리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실수도 하는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선택은 지금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펼쳐나갈 정

책들과 정부 구성에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복음주의 진영 역시 몰몬

교인 롬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

수주의자인 롬니가 중요하다고 지

적한다. 결국 2012대선은 진보와 보

수 진영이 펼쳐나갈 정책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이 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효율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업무

수행과 대인 관계를 얼마나 조화롭

게 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역이

나 문화가 달라지면 리더십의 양상

도 바뀌어야 한다. 리더마다 나름대

로 타고난 고유의 리더십 유형이 있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

휘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리더십 유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

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어떤 상

황에서는 업무 수행에 역점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인관계에 주력

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통은 2가지 

방법을 병행하기 마련이다. 단체의 

구성원들은 리더와 사역 상황을 면

밀히 검토해서 그 사역에 가장 적합

한 리더를 세워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크리스천 리더

는 항상 자신이 어떤 리더십의 유형

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진지

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변화시키며 속해 

있는 단체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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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인생은 불행 중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시 78편

‘시편’은혜 나누기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애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셨고, 밤에는 

그 넓고 넓은 광야를 화강암 불로 밝혀 주셔서 동물들의 위협에서 보

호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매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고, 어떤 때는 메추

라기들을 몰아 붙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조금 어려운 일

이 있어도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사람의 본체는 다 똑같습니

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것보다 더 큰 기적 속에서 살고 있

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훨씬 풍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엄청

나게 부어주셔서 물 쓰듯 쓰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친

다”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걱정

이 태산이다” 하며 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어도 또 불평불만하며 없는 것만 계산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가 건강을 주시

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밤에 

잠잘 때 아무 의식 없이 잘 잘 수 있도록 호흡을 지켜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셨으며, 무서운 도적과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하

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감사는 바닥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저 

없는 거, 부족한 것만 계산하는 이 모습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천국에 갖다 놓아 보아야 첫

날만 감사하고 이튿날부터 불평할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넓

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까지 가도록 은혜를 받고도 울상을 

하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렇게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

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

는 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궁핍하게 웃지도 못하고 염려 가

운데서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이 30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

서 떠나지 아니하고...” 욕심이라는 박테리아 하나로 인해서 만족이 

없고 불평, 또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달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만 하시고 감사 기

도를 많이 해야 실제로 부자입니다. 감사를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감사를 해야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예비해 주시

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

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성도들은 감

사하며 사는 것이 복이요, 특징입니다. 욕심의 종이 된 사람은 아무

리 주어도 부족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감사하면서 인

생을 삽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내 생

애를 책임지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범사

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CT, 공화당 몰몬교 대통령 후보, 롬니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 찬반논란 소개

개인 “역량”보다 세금인하, 규제완화, 재정지출축소...작은 정부 기대

크리스천 리더 필수조건은“영향력”



이태리의 북쪽 국경 도시 볼자노

(Bolzano)를 방문하던 차에 오스트

리아의 인스부룩을 방문했다. 그곳

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어보려는 생

각에서 말이다. 그런데 식당에 들

어가 주문하려니 말이 통하지 않

았다. 오로지 독일말만 하는 웨이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강 시

켰는데 나온 것을 보니 전혀 아니

었다. 맛도 형편없었고.... 이상하게

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스트

레스가 된다. 국경에서 아주 가까

운 도시인데도 왜 이럴까 하는 생

각에 미치자 이곳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곳에서 가까운 이태리 도시 볼

자노는 이태리 땅이면서도 독일어

를 사용하는 곳이다. 사람들의 생

김새도 게르만 혈통임을 알게 되고 

친절함과는 거리가 먼 무뚝뚝함과 

히틀러가 그렇게 우월한 족속이라

고 칭했던 아리안 족의 희디흰 피

부는 냉정함으로 비쳐진다. 사실 

볼자노는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1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어 승자인 

연합국의 직권에 의해 1918년에 

이태리에 넘겨준 지역이다. 이때부

터 오스트리아는 큰 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작은 약소국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영토의 분리 원칙은 같은 

족속에 대한 우선주의였지만 이곳

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찍이 점령국인 세르비아를 오

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방문했는

데 그만 길을 잘못 들었고, 그 곳

에서 유고의 국수주의자 청년이 쏜 

총탄에 황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

어나게 되었다. 이런 기회에 손 좀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오스트리아

는 고압적으로 황태자를 죽인 대

가를 요청했다. 그 때 세르비아는 

순순히 따르기로 했으나 오스트리

아는 전쟁을 선포하고 말았다. 이

에 독일은 자동 참전했고 이로 인

한 전쟁이 1차 대전이었고 무려 9

백만 명의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 후 오스트리아는 패전 결과 

헝가리, 체코와 세르비아가 독립

하여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땅의 

일부는 루마니아로, 볼차노 지역

은 이태리에 편입되고 말았다. 사

실 이태리는 큰 공 없이 기회를 잘 

잡아 이 땅들을 얻게 되었다. 하기

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 

조상 로마인들이 다스렸던 지역이

기도 하겠지만.... 로마는 이 땅 뿐

이 아니라 불란서와 스페인, 그리

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루

마니아와 나누이기 전 유고 연방까

지 점령하였으니 말이다.

연합국의 제의는 오스트리아는 

앞으로 절대 독일과 병합할 수 없

다는 조건이 첨부되었다. 그 결과

는 인구 8백만의 작은 중립국가로 

존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에 

영화로움을 떨쳤던 합수브르크 왕

가의 영화는 이제 먼먼 얘기가 되

고 말았다. 이런 자존심을 회복하

려고 이곳 출신 히틀러는 독일의 

통치자가 되어 구라파를 불바다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

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만

약이라는 가정을 떠올려 보았다. 

만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유고

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용서했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1차 

대전이란 세계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9백만이라는 엄청

난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을 터! 또

한 패전국이라는 수모와 함께 배상

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중고를 해결

하기 힘들어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되었다면 2차 세계대전이

라는 전쟁 및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지구 촌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인 작은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황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

이 희생을 당해야 했는가! 저들은 

지금도 분단국이 되어 이태리에 속

한 채 독일어를 사용하고 오스트리

아의 향토 음식을 먹으며 산다. 분

단된 지 백년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이나 국가의 잘못

된 자존심의 여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싶다. 이것이 인류가 기

억하는 백년 전의 참담한 역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1차 대전이라

는 큰 전쟁의 상흔이 볼차노 지역

의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다. 전쟁

의 야심을 버리라고 말이다. 

지난 여름 한국방문길에 50대 아

버지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

습니다. 그들 중 몇몇 분들에게 공

통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너무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전화

를 하면 울어버리실 것 같아서 그저 

카톡 문자로 ‘아들아 미안하다. 아

들아 미안하다’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하고서 그분의 형편들을 

짐작해보면, 아마 젊으셨을 때는 가

족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목회일념

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한숨 돌리

고, 이제 아이들 혼례도 치를 때가 

되고 보니... 그동안 가정에 신경 쓰

지 못하셨던 것과 또한 결혼하는 자

녀에게 한 살림 떼내어 주지 못하는 

넉넉치못한 형편에 마음이 쓰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정

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가 보

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부모님으로

서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임을 

생각할 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들에게 재산, 가업, 가보 등등을 남

겨주려고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라

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들에

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을 것입

니다. 어떤 부모님 중에는 원하는 

만큼 공부는 시켜주지만 나머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미리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

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이 에서

의 일을 염두에 두고서 야곱에게 행

한 축복의 내용들과 그 열매들을 생

각해보면 딱 한 가지 ‘신앙의 유산’

만 온전히 남길 수 있어도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에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약

속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품은 야곱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육신적으

로 물려준 것이 없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하는 경영능

력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우

물형통의 축복권을 가진 이삭의 재

력이었다면, 많은 것을 줄만한데도 

물질의 상속으로 본다면 야곱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무하였습니다. 아

버지 이삭의 재산의 대부분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

었던, 철저하게 자기 멋에 살아간 

에서의 몫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에서에 비해 야곱에게는 오

직 한 가지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남

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결혼을 전제로 다시 한 번 

더 집을 떠나야 하는 험한 행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육신의 재물은 없었을지

라도 오직 신앙하나 붙들고 아버지

의 축복기도 하나 마음에 새기고 가

는 그의 나그네 길은 엄청난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품

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소유의 유무와 상

관없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사모하고 

품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서막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육신의 

소유에 상관없이 비전과 꿈을 발견

하는 복된 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빈들광야라도 상

관이 없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

워야 하는 고단한 인생길이어도 상

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꿈결에 하

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상처에 바

를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기름 한 

병 마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베

개 제단 앞에 모두 부어버리게 됩니

다. 더 가난한 빈털터리가 된 것입

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원까지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품었

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선 야곱에게는 주

저하거나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빈들광야, 바로 그곳이 말씀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

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신기루처럼 한순

간 변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야

곱은 벧엘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

아 풍천노숙하는 나그네로서의 자

신의 현실과 서원사이에 그 격차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상관치 아

니하고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

님의 전이 될 것이며 자신에게 허락

되어진 모든 것에서 십의 일을 드리

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

히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서원을 

맹세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현실의 

간극은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꿈없이 잠

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결론

결과적으로 야곱의 인생의 결론

이 무엇입니까? 빈손 들고 갔던 그 

나그네 길에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처럼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147세의 장수를 누립니다. 자신의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

파가 형성됩니다. 

야곱의 모든 축복의 출발점에 아

버지 이삭의 축복기도가 있음을 부

인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 믿음을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하였는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

면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

음으로 한 것일 따름입니다. 자식

에게 세상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우

리 자신이 이삭처럼 부모된 자격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으

로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셔

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

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

는 굵은 음성으로 자녀를 축복하셔

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

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정을 향한 하늘 축복의 문이 열려

지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잔소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

인 잔소리는 부모의 고유한 특권입

니다.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 열 명이나 

되는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요

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대답

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녀는 “아이

들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기를 완

전히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한 것이 비결입니다”라고 답하였습

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

럼 평생을 기도하면서 자식이 돌아

오기를 기도하는 어머니도 분명 위

대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처럼 돌

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

니까? 또한 돌아온 후에 그동안의 

방황했던 자식의 ‘잃어버린 세월’

은 누가 보상합니까? 하나님의 섭

리를 언급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최

선의 순종과 결단이 더 중요할 것

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

십시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

할 때 정말 미안해하실 날이 불현 

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어를 잊으면 신앙도 잃어

버리게 됩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맡

기십시오. 교회중심으로 가정과 삶

의 일들을 재편하십시오. 교회를 붙

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어머

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저 찾

아가서 안기기만 하면 어머니품안

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람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

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문이 

항상 열려있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 같은 그런 복

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소망

합니다. 

푸/ 른/ 초/ 장 
전남수 목사

(알칸사제자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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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칼럼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 28:1-4, 18-22

볼자노(Bolzano)에서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Q: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몇 달 후에 있게 됩니다. 국민의 지도

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교회

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지도자와 국민들의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하버시티에서 최 집사

A: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정치지도자들과 교회의 영적지

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며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롬

13:3-4절을 보면 정치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목

사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아니라 관리와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

님의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대선에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

통과 국정운영능력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박근혜 씨는 국정 능력으

로는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고 안철수 씨는 소통과 도덕성으로는 가

장 우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와 

진실의  사람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을 쉽게 욕하고 험담을 잘합니다. 우

리는 욕하기에 앞서 그들의 연약한 면을 위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으면 잘할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정치지도자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바로 목회하도록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

는 특별한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

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WCC 개최 철회를 위한 기독교인 100만인 서

명운동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WCC 부산 개최에 한

국의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들이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재 앞장을 서

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WCC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WCC운

동은 원래 처음은 교회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 되자는 좋은 뜻에서 시

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

교들도 다 포용하여 세계 종교통합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

다고 주장하기보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가톨릭에도 다른 이방종교

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연합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교회연합을 가장하여 기독교를 타락시키

려드는 사탄의 교묘한 장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미나 유럽 

호주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

습니다. 우리의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

는 WCC운동을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

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영

적 권위를 존경하며 조용히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

회개와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의 바람이 오늘

이라도 우리 가운데 불어올 줄 믿습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영적 부흥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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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지난 7월23일부터 27일까지 시카

고 휫튼대학 빌리그래함센터에서 

있었던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셋

째 날 주제 강연을 맡으신 김남수 목

사님의 ‘4/14 Windows운동과 선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 먼저 강의내용의 일부

를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 부시 목사와 김남수 목사

님께서 주창하는 4/14Windows운

동과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은 어린

이 선교에 그 근거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예

민한 지구촌의 4세로부터 14세까지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

육선교운동과 다양한 문화, 즉 뮤지

컬, 축구, 태권도, 영어교육 등을 매

체로 하는 문화 및 교육사역을 말하

는 것입니다. 선교패러다임의 전환

에 어린이 선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

습니다. 

첫째로 복음전도의 효율성 면에

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 복음을 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불

과 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15세에

서 30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에게 복

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

람이 10% 정도가 되고, 4세에서 14

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

하면 8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

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가장 저렴하

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가장 

오래 살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과 영

향 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같은 타종

교로부터 어린 영혼들을 보호해야

할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의 대

상이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실

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전도의 효율성과 투자의 가

치 그리고 다른 종교나 타락한 문

화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대상

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은 말

할 나위 없이 당연하고 타당한 사실

입니다. 그리고 교육선교와 문화선

교를 통해 어린이 선교를 전개해가

는 것 또한 가장 적절한 처방임에 틀

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

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가울 뿐입니

다. 여기에서 저는 저의 부족한 제안

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복음전도의 효율성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쉽게 영접하는 어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과

연 얼마 동안 신앙을 간직할 것인가

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

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예수

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둘러싸

고 있는 오늘날의 타락한 문화와 다

원주의적인 종교의 혼란함과 금권

에 의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그들

은 쉽게 예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린이들이 장년으로 성장하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 당하지 않는다고 장

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린이들에

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

나 전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그들이 살아갈 

영적전쟁의 현장은 참으로 험난하

기 때문에 보다 더 전략적인 신앙교

육과 제자훈련 그리고 신앙적 체험

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문화적으로 개방된 환경

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

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부모세대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유혹과 말초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뚫

고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

니다. 만일 어린이가 교회학교나 또

는 어떤 Summer Retreat 같은 프로

그램을 통해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

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자극이나 

문화적 충동에 의한 또 다른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 아이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신앙만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

린이가 예수님을 받아 드리는 정도

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Follow up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그

리스도인의 삶의 훈련과 지속적인 

예배체험과 신앙체험이 계속되어져

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장성

하기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신

앙 안에서 교회와 선교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린이선교가 가

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다

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빈

곤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데

는 성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문화적으로 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교

육선교와 문화선교에 결코 적은 비

용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바이올

린을 배우게 하려고 계획한다면 맨 

먼저 악기를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취미를 가지고 열심

히 잘 할지, 아니면 별로 취미가 없

어 잘 안 할지를 몰라 싼 악기를 구

입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한다면 과연 아이가 바이올린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데 그 아이는 얼마가

지 않아 반드시 바이올린 배우는 것

을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시는 바이올린을 좋아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직 음도 정확하게 내지 못

하는 아이에게 악기도 좋지 않아 음

질(톤)도 좋지 않으면 아이가 바이

올린을 연습하는 동안 듣기 싫은 소

리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

이고 갈수록 음악과 거리가 더 멀어

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좋은 

악기를 아이에게 주었다면 자신이 

좀 잘 못해도 악기의 아름다운 음질

(톤)로 인하여 악기를 좋아하게 되

고 연습도 더 하게 되고 점점 더 음

악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

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쉽게 아주 싸게 

취급하면 그 교육은 오래가지 못합

니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Method로 교육과 문화를 접목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이 누리고 살

고 있는 집이나 학교에서의 시설이

나 환경보다 교회의 시설과 환경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이민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

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과 

모든 시설들은 아주 잘 갖추어져 있

는데 반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

는 처소와 활동하는 공간들은 협소

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우 공간

(방)만 있을 뿐 아이들의 교육과 활

동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

교보다 집보다 못한 시설과 환경을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동질성을 가

진 한국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재미

도 있고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교회

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

이들이 자라면 우리 한인교회를 떠

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것입

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같

은 교회를 섬기면서 부모가 세워 놓

은 교회를 승계하지 못하고 떠나야

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

디로 가는가? 미국교회로? 한인2세

교회로? 아닙니다. 그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교회와 단

절되고 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장성하여 결

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참으

로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대체

로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사

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후 그들의 후손들

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성

경은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기

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세

대가 피와 땀으로 세우고 섬겨온 교

회와 선교가 부모세대에서 끊어지

고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이 심각성을 통감

하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과감한 개혁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호에는 교육선교에 대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하고

자 합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4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교 육 칼 럼

어린이선교 전략적 신앙교육과 제자훈련 필요
지속적 예배체험과 신앙체험 계속돼야 



백 타이

족은 라오

스 북동 지

역 산악지

대의 좁은 

계곡에 거

주하는 나

름대로 세

력이 있는 

종족이다. 

백 타이족과 이웃인 흑 타이족의 

이름은 각각 종족 여성들이 입는 

상의의 색에 따른 것이다. 

수세기전 백 타이족은 중국에 살

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인해 점차로 남쪽으로 이

주하여 결국 홍강(Red River)과 흑

강(Black River)을 따라 정착하게 

됐다. 이들이 정착한 라오스는 내

륙국가로 생존을 위해서 다른 국

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다. 라오스는 침략, 내전의 세월

에 이어 프랑스 식민통치를 받았

다. 독립 후 라오스는 이웃국가들

과 또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먼 거

리의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나 해안을 끼고 있는 국

토가 없어 주위국가들에 여전히 의

존돼 있다. 

백 타이 족의 언어는 성조어인 

타이 카오(Tai Kao)이며, 이들은 

좀 더 큰 문화-언어 집단인 타이계 

종족에 속한다. 이 타이계 종족에

는 라오스인, 샨족 등이 포함된다. 

삶의 모습 

백 타이족은 매우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손님대접을 잘한다. 어

른들을 공경하며 의지가 강한 인간

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친다. 직

업, 부, 거주지역 등이 그 뒤를 따

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농촌지역의 농부는 장인, 상

인, 시 공무원보다 낮은 사회적 지

위를 가지며 성직자들은 다른 집단

으로 분리된다. 

백 타이 사회의 핵심은 가정이

다.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아내의 가

족과 함께 살 수 있다. 아버지가 가

정의 대표로 인식되나, 백 타이족

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성에 따

른 일의 차이는 거의 없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땅을 경작하고 물고기

를 잡고 요리하고 아기를 돌보고 

집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 

백 타이족은 작은 자치 촌락에

서 생활하며 보통 한 계곡에 한 촌

락이 생활한다. 각 촌락들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평민들의 

세금을 받는 군주가 통치한다. 백 

타이족이 라오스국민들이기는 하

지만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다. 

대부분의 백 타이족은 작은 계곡의 

농장에서 생활하며, 언덕에 계단식 

논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대어 농

사를 짓는다. 또한 일부는 아직도 

화전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들

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양귀

비를 키우기도 한다. 새로운 길이 

닦임으로 농촌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다. 몇몇 시장지역에는 

중국인 가게들이 있으며 중국인 상

인들이 마을들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기도 한다. 

신앙 

백 타이족 절반 이상이 토속적 

“정령숭배”와 불교가 혼합된 종

교의식을 행한다. 이들은 다양한 

영혼과 대상들을 숭배하며, 인간

이 “다중영혼(multiple personal 

souls)”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영혼을 다시 부르는(recalling) 의

식을 행한다. 이것을 통해 개인 존

재가 강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다. 백 타이족은 죽은 자의 영혼, 자

연세계의 영혼, 정치세계의 영혼, 

다양한 지역의 영혼 등이 존재한다

고 믿는다. 

백 타이족의 38%가 불교도들이

다. 이들은 고통을 없애고 완벽한 

평화와 열반을 얻고자 선행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절에 시

주하고 법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

을 통해 선행을 행한다고 한다. 전

통적으로 각 촌락에는 그 촌락의 

불교 사원이나 수도원이 있다. 보

통 젊은 남자들이 3개월 동안 이 마

을수도원에서 불교를 공부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라오스의 백 타이족을 위

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하나 뿐

으로 크리스천임을 고백하는 사

람들은 2%뿐이다. 성경의 일부만

이 타이 카오(Tai Kao)어로 번역돼 

있고, 지금까지 예수영화나 기독교 

방송매체 중에 타이 카오어로 제공

되는 것은 없다. 백 타이족은 과거

에 있던 폭력과 전쟁으로 깊이 상

처받았다. 이들은 상처치유와 새로

운 영적 소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입소스가 1일 밝힌 지지율(오차범위 ±3%

포인트)에서도 오바마가 44%로 롬니를 1%포인트 차

로 따돌렸다. 롬니는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오바마에게 

4%포인트 뒤지다가 지난달 30일에는 2%포인트, 31일

에는 1%포인트 역전시켜 `전대 효과’ 덕을 봤으나 사

흘 만에 재역전 당했다. 중립적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

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지지도 역시 오바마 46.4%, 

롬니 46.3%로 오바마 우세로 나왔다. 반면 보수 성향의 

라스무센리포츠가 2일 내놓은 지지도(오차범위 ±3%

포인트)에서는 롬니가 48%로 오바마보다 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롬니 우세 폭은 하루 전보다 1%

포인트 더 벌어졌다.

지난 8월 31일 허리케인 ‘아이작(ISAAC)’으로 피해

를 본 루이지애나주(州)를 전격 방문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왼쪽, AP=연합뉴스)공화 전대 전과 비교

하면 롬니가 오바마에게 2%포인트 뒤졌기 때문에 4%

포인트 역전은 전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스무센은 플로리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11개 

경합주(州)에 대한 후보지지도에서도 롬니가 46%로 

오바마보다 2%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주의 

대통령선거인 수는 146명이다. 현재 오바마나 롬니 누

구도 당선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전체 538명)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USA투데이 

등 유력지들은 주별 판세를 기준으로 2일 현재 오바마 

201-230명, 롬니 191-2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하는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립적 선거조사 온라인매체 ‘파

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를 운영하는 선거분

석가 네이트 실버는 “전대 이후 롬니의 지지율 상승폭

을 정확히 알려면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

의 여론조사결과는 롬니가 (유권자에게) 감흥을 주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지난달 25일 이후 각종 자료를 

넣어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했더니 2일 대선 투표가 

치러졌을 때 선거인 수는 오바마 295.5명, 롬니 242.5명

이었다. 오는 11월 6일 진짜 투표 때는 오바마 305.5명, 

롬니 232.5명으로 오바마 압승이 예상됐다. 오늘 투표

를 하나 11월 투표를 하나 오바마의 승률은 70%를 넘

었지만 롬니는 30%가 채 안 됐다. 실버는 그러나 “롬니 

지지율 상승세가 미약하다면 그 부담은 오바마에게로 

돌아온다. 만일 (3-6일 열리는) 민주당 전대 이후 오바

마가 지지율 탄력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롬니가 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성모독 조작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 체포

[미션라이프]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

계 10대 소녀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이슬람 성직

자가 체포됐다고 2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의 증거를 처음 제출한 이슬

람 성직자 칼리드 치스티는 불에 탄 종이가 들어있는 

쇼핑백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이 쓰여진 종이 몇 

장을 넣어 소녀를 유죄로 만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성직자는 1일 체포됐다.

기독교계 10대 소녀인 림샤 마시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포함한 문서를 태워 신성모독 관련법을 어

긴 혐의로 구속됐다. 마시흐는 3일 보석으로 풀려날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소녀가 아직 어린데다 정신 지

체가 있어 파키스탄 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파키스탄서 미국인 겨냥 테러로 4명 사망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3일 

오전 미국 영사관 

차량을 겨냥한 자

살폭탄 테러가 발

생했다. 이번 테러로 미국 외교관 2명을 포함, 4명이 사

망했다는 파키스탄 측의 발표와 달리 미국 측은 자국 

외교관의 사망을 부인하고 나서 혼선이 일고 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자폭테러는 출근 

시간대에 페샤와르 시 북서부에 자리한 미 영사관 직원 

거주단지 부근에서 일어났다. 이 테러로 차량 여러 대

가 파손되고 주변의 주택 4채가 일부 부서졌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인이 최

대 110㎏의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미 영사관 차량

을 향해 돌진했다면서 사망자 4명 외에 최대 19명이 부

상했다고 밝혔다.

미안 이프티카르 후사인 키베르 파크툰크와 주 공보

장관은 사망자 중에는 미국인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

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번 테러로 미 영사관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4명이 부

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4명의 부상자는 

영사관 직원들로 2명은 미국인, 다른 2명은 파키스탄

인이라면서 현재 여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대통령 선거 여성기독인이 큰 영향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여성

크리스천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많은 유권자 수를 보유한데다 

투표 의사도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바나리서치는 현지 성인남녀 1,00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 출석 여부와 성별로 나눈 4개 유

권자층 가운데 ‘교회 다니는 여성’이 가장 적극적인 투

표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교회출석 여성’의 79%가 “

꼭 투표하겠다”고 밝혀 ‘교회출석 남성’(76%), ‘비교회

출석 남성’(60%), ‘비교회출석 여성’(52%)을 앞섰다.

유권자 비중도 교회출석 여성이 30%로 가장 컸다. 

비교회출석 남성(28%), 비교회출석 여성(22%), 교회

출석 남성(20%)이 뒤를 이었다. 여성크리스천은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47%)보다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

(53%)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데다 적극적 지지도 측면에선 오바마

(32%)가 롬니(23%)를 앞서고 있어 여성 크리스천 상

당수는 부동층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 크리스

천은 58%가 롬니를 지지했다. 

에이미 블랙 휘턴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교회 출석

자는 공화당, 여성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여성

크리스천은 이 두 성향이 뒤섞여 부동층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크리스천이 관심 갖는 대선이슈는 의료서비스

(75%), 세금(62%), 고용정책(58%), 교육(51%)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키너만 바나그룹 대표는 “미국 경

제가 어려운 탓에 동성결혼과 낙태 이슈가 관심순위에

서 밀렸다”고 말했다.

2011년 성경보급 3천만 부 처음 넘어 
 

[CBS]2011년 한 해 동

안 전 세계에 보급된 성경

이 처음으로 3천만 부를 넘

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계 성 서 공 회 연 합 회

(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발표한 2011 성서반포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 세계 146개 성서공회를 통해 보급된 성경은 모두 

3천2백10만부 가량으로, 2010년 2천8백90만부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경보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아프

리카 지역으로 29.2%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아메리

카 지역으로, 19.9%, 유럽 중동 지역도 2.7% 증가했

으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4.2% 소폭 감소하는 현상

을 보였다. 

이 같은 성경 반포 부수는 신구약을 포함한 수치이

며, 신약의 반포 부수는 2010년과 거의 변함이 없이 

980만부였다. 성서공회가 보급한 단편과 전도지 부수

는 3억3천9백만 부로 3.7%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돼 반포된 성경 언

어는 역설적이게도 아랍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

랍어를 포함해 중국어와 영어, 불어, 독일어, 포르투칼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등 9개 언어가 전

체 번역성경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이형태의 성경보급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오

디오성서 등 온라인을 통한 성서 보급도 점차 늘고 있

다. 인터넷과 아이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난 해 영국 

성서공회는 34만5천부, 인도성서공회도 4만 여부를 종

이 성경이 아닌 온라인 성경으로 보급했다.

오바마 지지율 대체로 롬니보다 앞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지난 8월 27-30일) 또는 직후 

시행된 주요 여론조사 지지율

에서도 대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

되면 여론 지지율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간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롬니 연설 등 전대 행사가 유권자에게 깊

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 컨벤션(전대) 효과’가 단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갤럽이 1일 공개한 주간 평균 후보지지도에서 오바

마가 47%로 롬니보다 1%포인트 높았다. 지난 60일간 

평균 지지율이 동률(46%)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비록 

오차범위(±2%포인트)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전대를 

계기로 반전을 노리던 롬니가 오바마에게 `되치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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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백 타이(White Tai)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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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미국의 대권에는 영적으

로 준비된 복음적인 정치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 기독교인들은 너무 실

망스럽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사회는 동

성연애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란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는 낙태나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은 

인권(Human right) 차원으로 이해

하며 용납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

니다. 

최근 2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주

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 현재 7개주가 동성결혼을 합법

화 하였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동

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2000년 네델란드를 비롯하여 9개

국에 이릅니다. 세상이 빠르게 말

세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

낍니다.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

를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남

의 사생활을 반대하는가? 시대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는데 결

혼에 대한 관념도 바뀔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라고 상대적인 가치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보면 옳고 그름을 판

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

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

을 정할 수 있고 다수가 원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인본

주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이 문

제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가? 낙태, 

동성연애 문제는 성경이 절대적으

로 금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

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8-31절에는 이

방인의 죄가 나오는데 크게 3가지

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롬1:23)입니다. 두 번째가 도

덕적 타락인데 그 극치가 바로 동

성애입니다(롬1:26-27). 세 번째

가 인간성 상실(롬1:28-31)입니

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

습입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성적인 변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나 동성결

혼은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죄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세 번

째의 죄 즉 도덕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에 속하는 죄입니다. 개와 같

은 짐승도 같은 동성끼리는 성교를 

하거나 동성애를 결코 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존귀한 인간이 이런 동

성애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

기를 포기한 짐승이하의 짓인 것입

니다. 소위 인권(Human Right)이

라는 차원에서 용납해야 한다는 말

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동성연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

다고 말합니다(고전6:9-10). 

미국이 하나님과 성경을 반

(Against)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

가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동성

애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

게 망했습니까? 불과 유황이 하늘

에서 쏟아지면서 망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미래가 심히 어둡습

니다. 세계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은 상실될 것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장

담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

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삼하23:2-4절의 말씀과 같이 통

치자는 정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

다. 우리는 이 미국이 다시 성경으

로 돌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

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나

라와 개인은 잘되지만 그 반대인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만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옛날의 영광을 뒤로 

한 채 경제도 추락하고 도덕관과 

가치관이 하락하여 점점 세계적인 

리더십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진화론, 낙태, 동성애, 동성결혼 

등으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나

라가 아닌 인본주의의 나라로  이

상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러나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 시점에

서 걱정만 하고 수수방관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라

고 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보스턴으로 이주해 온지 16년 만

에 세워진 사립대학이 하버드 대학

입니다.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이

주해온 청교도들이 상륙하면서 설

립한 이 하버드 대학은 교문에 새

겨진 글귀와 같이 “학문을 발전시

켜 자자손손 영원히 남겨주어 문맹

인 목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명해지기 위해서 학교

로 와서 공부하고 원래는 훌륭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

교였습니다. 하버드뿐 아니라 예

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

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등의 오늘

날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거의 대부

분이 고전연구와 목사 양성을 목적

으로 학교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

들의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교양인으로 만들

고 종교를 지키고 계승 발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거의 90%를 차

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계몽주의와 인문주의의 발

달로 인해 대학교육이 실용주의와 

인본주의 교육으로 발전하여 기술

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들을 만

드는 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시점에서 무

엇을 하여야 하는가? 저는 우선 3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1)미국이 하나님과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2)올바른 신

앙관을 가진 대통령과 정치인을 선

출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야 하며 3)자녀들을 진화론과 동성

애 교육 등으로 도덕관,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오늘, 미국공

립학교의 비성경적인 교육에서 오

염되지 않기 위해 교회들마다 적극

적으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야 합

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공

립학교에 맡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 성경

적인 도덕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것이야말로 동성애 천국으로 변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교회는 이 시

대를 바로 평가하고 말씀으로 강력

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이 비성

경적인 인본주의 사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인본주의(Humanism)

현대 서양사회는 14세기에 시작

된 문예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

습니다. 문예부흥운동의 가장 중요

한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희랍

의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한 “인간

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인본주

의 사상을 잘 대변합니다. 즉 윤리

나 가치의 기준은 인간이 결정한다

는 말입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계몽주

의(Enlightenment)는 인간이 신의 

개념에서 자유해져야 인간의 이성

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

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참된 

빛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

트는 신은 이성으로 증명되거나 알 

수 없으며 윤리적 기준을 위해서만 

신의 선악기준이 도움이 된다고 말

함으로서 종교는 반(反)이성적이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이 이성을 제대로 사용만 할 수 있

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

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빛

을 비춤)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밝아질 것이라

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중)  

이 정 현 목사 | 나성서부교회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낙태, 동성애, 동성결혼 등 문제를 인권차원서 이해
성경에서는 도덕적 타락, 인간성 상실의 죄로 이해



      

올 여름 한국과 미 동부지역은 정

말로 더웠다. 또 미국에서는 가뭄으

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전 국토의 

3분의1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

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이런 재난이 하나님께서 보

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란 것만은 확

실하고 이 재난의 주인도 하나님이

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한 가

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살인적인 

더위가 인류의 죄로 인한 노아홍수

의 심판 사건 이후에 생긴 현상이

란 사실이다(창8:22). 지금 지구에

는 이런 더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추워서 살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데 높은 산과 시베리아와 같은 고위

도의 극지방이다.

1.  북극 시베리아의 놀라운 생존이야기

시베리아를 생각하면 얼어붙은 

동토가 떠오를 것이다. 직접 가보지

는 않았지만 어렸을 적 한겨울 논과 

밭, 산과 들의 땅이 얼어붙은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이런 환경에서 

겨울을 지내기는 참 어려웠다. 더구

나 영하 40℃ 이하로 떨어지는 남극

이나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현대 문명을 가진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다. 더구

나 사람들이 석기시대라 부르는 시

대에 시베리아, 그것도 북극해 주변

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면 이것은 특

종 해외토픽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과학지들 중

에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지는 

2004년 1월 첫 번째 호에 “북극 시

베리아의 놀라운 생존이야기”를 표

지기사로 실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30,000BC년 경, 

북위 71도나 되는 시베리아의 야나 

강(Yana River) 지역에서 살았던 사

람들이 남겨 놓은 신석기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세속 과학자들의 여

러 가지 빙하시대 이론들 중에 현재 

가장 받아들여지는 이론에 의하면 

빙하시대는 약 10,000BC에 끝이 났

고 빙하시대의 정점은 약 30,000BC

년 전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빙하시

대의 정점에 그것도 혹한의 시베리

아에서 석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발견한 것

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고학자들이 시베리아에서 발견

한 증거들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머드, 레인 디

어, 말, 새들의 뼈들이 함께 발견되

었다. 이들도 사람들 주위에서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다. 학자들은 시

베리아에서 수백만 마리의 매머드

가 동토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빙하시대에 시베리아에

서 살았던 사람처럼 빙하시대 이후

에 멸종된 매머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다. 빙하시대에 그

것도 시베리아에서 그렇게 많은 매

머드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단 

말인가? 

2. 진화론적 관점의 오류들

진화론의 역사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증거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혹자는 지금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

문에 아직은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올

바른 설명은 거짓에서는 나오지 않

고 사실에 기반했을 때만 나올 수 있

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수많은 증거

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터인 수백만 년의 진화가 사

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빙하시대도 설명하

지 못한다. 지표의 3분의1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7백-1200미터 이상의 

눈이 쌓일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많

은 양의 바닷물이 증발되어야 하는

데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추운 빙

하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증발

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빙하시

대 전문가인 Daniel Pendick(1996)

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일어나

지 않았다면 빙하기는 공상과학 이

야기처럼 들린다.” 빙하시대가 어떻

게 가능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말

이다.

세속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혹은 

수만 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연

대측정 방법은 믿을만하지 않다. 결

정적인 근거는 나이를 알고 있는 암

석이나 나무의 연대를 측정해보면 

연대측정법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

난다. 제대로 된 연대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과 상관성이 전혀 없

는 값을 준다. 앞에서 말한 30,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 이란 숫자도 탄

소동위원소연대측정을 한 결과인데 

믿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예를 

들면 고생대 지층에서 나온 석탄이

나 중생대 혹은 신생대 지층에서 나

온 석탄의 연대를 측정해보면 동일

한 연대가 나온다. 방사성(탄소)연

대측정법에는 진화론을 위해 숨겨

져 있는 가정들이 들어 있다. 

문명의 발달과정도 구석기-신석

기-청동기-철기시대로 이해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오류다. 이들 문명

들은 언제나 섞여 있다. 같은 시대에 

지역에 따라 혹은 족속에 따라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구석

기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

리조나 Wupatki National Monu-

ment에 가면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Argue-ology”란 아주 재미있는 판

넬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실에 상관

없이 그럴듯하게 말만 잘하면 된다

는 고고학의 문제점을 스스로 공공

연하게 풍자하고 있다.

3. 성경적 관점으로 본 북극 시베

리아의 놀라운 생존이야기

예수님을 비롯하여 성경의 저자

들은 약 1년간의 노아홍수가 역사

적 사실이라고 말한다. 전 지구를 덮

었던 물들이 바다로 물러갈 때 대륙

이 갈라졌다. 갈라진 곳은 용암이 흘

러 나와 5 대양의 바닥이 되었다. 뜨

거운 용암으로 바닷물은 데워져 엄

청난 증발이 일어났고 지구 전체는 

따뜻한 사우나처럼 되었다. 방주에

서 나온 사람들과 동물들은 북극이

나 적도 등 지구 어디에서나 자유롭

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당

시 사람들의 수명은 450년 가량이

었다. 

방주에서 나온 지 100년이 되었

을 무렵 사람들은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

은 그것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언

어를 혼잡하게 하여 각 가족마다 다

른 말을 하게 하셔서 지구 구석구

석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이 때 화

산을 터뜨려 엄청나게 증발된 수증

기가 눈이 되어 육지에 쌓이게 하시

니 해수면이 낮아졌고 각 대륙들이 

육지로 연결되었다. 사람들과 동물

들이 지나간 후에 빙하가 녹자 현

재와 같이 5대양 6대 주가 되어 서

로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 따뜻한 해

수의 영향으로 좋았던 기후는 급변

하여 현재와 같이 혹한의 극지방과 

혹서의 적도 지방의 기후가 생겨난 

것이다. 

빙하시대에도 화산이 없는 곳에

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따뜻한 기

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화산이 없었던 시베리아에서는 빙

하시대에도 수많은 매머드와 사람

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알라스카

와 북미 지역에는 대규모 화산과 빙

하 혹은 빙하 지형이 동시에 발견되

지만 시베리아 지역에는 화산도 빙

하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뜻했던 바

닷물이 증발하면서 바닷물의 온도

가 내려갔기 때문에 태양 빛이 적은 

극지방은 현재와 같이 춥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과학자들이 수

수께끼처럼 생각하는 증거들은 이 

성경 역사 속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

게 설명될 수 있다. 

관점을 바꾸면 쉽게 이해될 수 있

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에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니라 관찰자 혹은 해석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찰자가 관점 

혹은 설명을 바꾸어야 한다. 앞에 

언급한 시베리아에 살았던 사람들

의 유물들과 매머드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실이 아

닌 진화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역사 속에 들어 있다. 특별

히 진화론으로 희미해져버린 창세

기 1-11장의 역사에는 완전한 창

조에서 시작한 인류가 계속되는 죄

로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어둡

고 절망적인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 어두움의 역사가 없는 복음은 반

쪽 복음이다. 그 어두운 역사를 통

해서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이

유를 알게 된다. 진화론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바란다.
▲이메일:mailforwschoi@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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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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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으론 설명 불가능한 빙하기, 성경으론 쉽게 풀려
화산 빙하 없었던 시베리아엔 매머드와 사람 함께 살아

우문현답
정답은 사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빙

하시대에 석기인들이 어떻게 북극 시

베리아에 살았을까?

구별된 노아가족의 삶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

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들이 죄악에 치우쳐 극에 달하니 

어쩔 수 없이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구해주어도 결국엔 또 죄

악으로 썩어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노아를 부르시어 은혜를 베푸십

니다. 여러 할아버지들로 500년간 신앙교육을 받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과 살아남을 방대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제작에 필요한 것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노아는 하

나님이 명하신대로 따르는 100년의 긴 세월간 순종의 훈련을 통해 

서로 간에 신뢰가 깊어갑니다. 말이 100년이지 홍수는커녕 비도 별

로 오지 않는 멀쩡한 날들이 계속되는데 온 식구가 아버지 노아의 

말에 순복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왕따 할 때 그 가족이 내심은 어

떤지 몰라도 반항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완성하는 100

년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나갔을 것인가? 도무지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는다니? 혼자면 몰라도 온 가족이 사

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정말로 기막힌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지식한 믿음의 길 때문에 중간에서 고민했을 노아의 

아내의 심중을 헤아려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온 가족들에게 쏟아지

는 조롱의 화살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는 감히 뭐라 못해도, 맹종

하는 어머니에게만은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답

답한 심정을 그대로 다 쏟아 놓았겠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쉬쉬 말리고 달래고 내내 맘 조리고 살았을 노아의 아내…힘든 현

실 속에서 아이들을 달래가며 남편을 조용히 세워가는 현모양처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노아의 사명에 저는 묵묵

히 힘을 보태줍니다. 이토록 받쳐주는 아내의 든든한 보조가 없었

다면 아마도 가족마저도 노아에게서 등을 돌리고 방주를 짓는 계

획은 무산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지막지하게 큰 방주를 혼자 지

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인력이 합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외골수

인 그가 과연 가족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불러내도록 자상했

을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하시니 방주를 짓는다고 계획을 통

고하고 이에 필요할 명령을 한 것 외에 가족들을 설득했을까요? 깊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수록 노아 아내의 조용한 내조가 큰 몫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노아가 500세에 방주 짓기를 시작하고 502세에 셈을 낳기 시작

하여 함, 야벳 (나이 터울을 자세히 몰라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

어날 때부터 가족의 일이  방주 짓는 일이었을 테니 나이가 들어가

며 왜 우리는 남달리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며 살까 회의들이 들어

도 아버지의 하시는 황당한 일을 반역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노

아의 아내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동조했더라면 그런 연합은 불가

능했겠지요. 노아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

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방주를 완성하는 것은 가족의 헌신이 없

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끈이의 역

할을 잘해냈다고 보입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앞으로 나아온 동물들을 방주 안에 각기 맞는 

방으로 들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론 정신이 돈 것 같은 노아를 가장

이라 믿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니 8식구 모두가 홍수의 심판

에서 구원받는 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진짜 홍수가 올까? 긴가

민가하던  홍수가 쏟아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었지만 홍수

를 통과하여 살아남은 8식구의 기막혔을 마음을 생각합니다. 가장

의 삶의 뚜렷한 믿음이 온 가족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또한  노아

의 방주사건은 노아 한사람의 승리라기보다는 노아 8명 가족의 연

합의 승리입니다. 가족은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삽니다. 지상의 

모든 믿는 자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마음

으로 순종하는 신앙관으로 처한 곳의 구원방주가 되길 간절히 소

원합니다.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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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방문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

소 목사)에서 열리는 제 1회 미

주 비즈니스 미션 웍샵(Business 

Mission Workshop 이하 BMW)

이 9월 20일(목)부터 22(토)까

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

하고 있는 이준성 목사(ANC온누

리교회 선교목사)가 31일 본사를 

방문해 세미나를 소개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

다”라고 입을 여는 이준성 목사

는 “미주지역

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

운 상황으로 인

해 교회와 성도 

모두가 위축된 

느낌이고 선교

운동 역시 쇠퇴

해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비

즈니스 미션은 

21세기에 하나

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

는 전도와 선교 전략”이라고 피

력했다. 

이 목사는 “전 세계의 모든 비즈

니스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하

나님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올

리는 크리스천기업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금번 미션 웍샵에 초청된 강사

는 권경섭 회장(소비코 대표이

사, Kosta국제후원회장),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김진수 

회장(Image Solution Inc), 방선

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장), 백바

울 사장(Sky Miro), 안정삼 회장

(Otimotex), 채종욱 회장(Hosung 

NY Inc), 김기영 목사(TW대표)

로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기업경

영의 노하우를 전달하며 이 기업

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

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

신을 다해 강의에 임할 예정이다. 

이번 웍샵은 한국 비즈니스 미

션 아카데미와 공동주최인데 이

미 이를 통해 헌신하는 이들이 쏟

아지고 있다고. 이준성 목사는 “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는 선교사

가 하는 것, 은퇴 후에나 가능, 멀

리 가는 것’ 등의 고정관념과 생각

을 확 바꿔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마치면 내년부터

는 미주에도 비즈니스 미션 학교

가 신설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미션학교를 통해 일터

영성의 개념을 새롭게 성경적으

로 관찰하고 돈과 일에 대한 성경

적 정의 아래 일이라는 것이 단순

한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을 들어 낼 수 있도록 주신 도구’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비즈니스 안

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도록 돕게 될 것이

라고 귀띔하며 이 귀한 사역에 많

은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준성 목사는 2003년부터 멕

시코 쿠아레스에서 신학교 사역

하다 지난해 말 다시 ANC온누리

교회로 복귀했다. 

본 웍샵의 등록 및 문의는 

(818)834-7000(ext.116)이며 접

수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성자 기자>

“당신이 선교사이고 당신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이준성 목사(ANC온누리교회/BMW준비위원)

9월20일-22일까지 진행되는 BMW를 소개하고 있는 

이준성선교사

“마지막 날에”, “새벽이슬” 등 많

은 교회에서 널리 불려진 찬양을 

작곡한 이 천 목사가 미러클 블레

싱(Miracle Blessing)이란 주제의 

음반을 최근 출시했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사역중인 

이 천 목사의 이번 앨범은 이 목사

의 7번째 음반으로 작년에 이어 실

시된 주님의영광교회 40일 저녁집

LA지역 싱글들을 위한 모임 

TBP(The Blessed People, 대표 이

경연 전도사)가 매주일 오후 5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 친

교실에서 열리고 있다. 

TBP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

자로다’(신33:29)라는 말씀을 가지

고 시작된 모임으로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모임을 갖고 있다. TBA대표 

이경연 전도사는 “싱글들과의 만남

을 갖다보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마

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들이 비록 독

신과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고 말

했다.

이경연 대표는 특별히 30대에 접

어든 싱글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

는 비관적인 마음을 신앙훈련을 통

해 바꿔주고 싶다고 밝혔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간 것은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

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며 신명기 

말씀처럼 행복 자가 된 것인 만큼 

싱글들의 자아상도 주안에서 믿음

으로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TBA모임은 지난 1월 기도모임으

로 시작 목장모임형식으로 전환해 

모이고 있다. 그리고 한달 전 LA비

전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모임을 시

작하게 됐다. TBA는 매주일 오후 5

시 식사와 예배로 1부 순서를 시작

하며, 2부 순서로는 큐티세미나와 

바이블스터디로 청년의 시기에 하

나님의 자녀로 바로설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그 이후 티타임 등으로 

교재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경연 대표는 “타운 내에 여러 

형태의 싱글모임이 있다. 그러나 신

앙 안에서 모이는 것이 아닌 싱글

청산을 위한 모임이 돼 주님을 전

할 기회의 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교

계단체에서 주최한 싱글모임의 경

우 남묘호렝게쿄 신자가 있었음에

도 방치해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이

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케이스도 

있다며 TBA는 단지 모여서 즐거운 

시간만을 갖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

도가 함께 가는 싱글모임으로 이끌

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경연 대표는 “하나님께서 TBA

에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

매쟁이 역할이다. 성도들을 그리스

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는 것이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

다는데 그것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시간과 인생 에너지 등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하

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방자히 

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의 

시기를 말씀 앞에 바로서서 주안에

서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회의 주제곡을 만든 것이 계기가 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

은 승리하는 미러클 블레싱 집회의 

주제곡인 ‘미러클 블레싱’(주 성령

님 이 시간 오소서)을 비롯 총 9곡의 

주옥같은 찬양곡이 수록돼 있다. 

이 천 목사는 “이번 음반 출시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곡들이 자작곡으로 많은 분들

이 이 찬양곡들을 통해 은혜받았으

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음반의 첫 번째 곡이자 타이

틀 곡인 ‘미러클 블레싱’은 요한복

음 16:24 말씀을 근거로 만든 곡으

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

하자는 내용이 담긴 곡이다. 두 번

째 곡인 ‘내 가슴 깊은 곳에’는 주

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찬양하는 곡

으로 엡1:13-14을 근거로 만든 곡

이다. 이 곡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는 성찬식을 할 때 불려지는 곡이

다. ‘모든 사랑 드리리’, ‘글로리어스

데이’, ‘주만 보이게’ 등 3곡은 이천 

목사가 본 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 

만든 곡이다. 이외에 보너스트랙으

로 수록된 ‘주 사랑이 나를 덮네’, ‘

내 상처가 별이 되어’, ‘가장 행복한 

사람’ 등은 이 목사 본인의 곡을 다

시 리메이크 한 곡이다. 

이 천 목사는 이번 음반출시를 기

점으로 찬양사역에 박차를 가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천 목사의 미러

클 브레싱 음반은 현재 조이서적과 

할렐루야 서적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다.

▲음반 구입에 대한 문의는 

jinsam2000@yahoo.co.kr로 하

면 된다.  	 <박준호 기자>

지난 19일 미국 수도 워싱턴DC

에 위치한 3가교회(담임목사 체릴 

샌더스 목사)에서 두 명의 한인 청

소년들이 백악관 대통령자원봉사

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오바마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두 

한인 주인공은 그간 수년 동안 가

난한 노숙자들을 돌보았으며, 유엔 

및 국제기구들을 통해 빈민퇴치운

동에도 참여해 수상하게 됐다.

버지니아 훼어훽스에 거주하고 

있는 대니얼민(토마스 제퍼슨고 

12학년)군은 지역사회봉사활동 외

에도 동료 친구들을 통해 빈민퇴치

와 노숙자 돕기운동을 전개해 주목

을 끌었다. 대니얼민 군은 “개인적

으로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 홍보를 하

고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학교친구들과 협력을 한다면 물질

적인 도움도 더 효과적이고 실재적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년 전 평화나눔공동체를 방문해 

노숙자교회를 통해 노숙자들을 돌

보며 자원봉사를 해왔던 윤종승군

(관동대학교 영문학과 재학)은 “평

화나눔공동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도전은 크리스천으로서 세계관과 

국제봉사활동의 비전을 배운 것”이

라며, “특히, 선교와 국제봉사활동

은 현대 교회들이 전개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나눔공동체 최상진 목사는 “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유엔 및 국제기구 봉사활동을 통해 

대통령자원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것”이라

며, “여러 단체를 다니며 봉사하는 

것보다는 실재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봉사단체에서 꾸준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봉

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

했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말씀과 기도...싱글모임 TBP 

평화나눔공동체 한인청소년 2명

오바마대통령자원봉사상 받아

이 천 목사 Miracle Blessing 찬양음반 출시

찬양사역자 이천목사가 최근 출시된 미러클 블레싱 음반을 들고있다.

수상 후 기념촬영. 김응수 목사, 대니얼민, 윤종승, 체릴 샌더스 박사, 최상진 목

사(왼쪽부터)

LA지역 30대이상 싱글모임인 TBP가 LA비전교회 친교실에서 열리고 있다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Y”이 오

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PlanPlay 

Inc.(대표: 이종길)가 주최하고 뉴욕

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후원으로 

열린다. 장소는 미정.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함

께 기획하는 대규모 청년집회로 주

최 측은 “잠자고 있던 뉴욕 청년들

을 일깨우며 이 집회가 진정으로 은

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는 “뉴욕할렐루야대회

가 있지만 뉴욕일원의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학생 청년들에게 은혜

의 장과 회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것이 이번 집회의 동기”라고. 

강사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전문으

로 하고 있는 박수웅 장로가 처음

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박수웅 장로

는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아

프리카 등 5대양 6대주 순회강연과 

일본, 한국, 상해 등 코스타 강사 사

역, 미국 JAMA 인터내셔널 디렉터

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본 집회 중 8일(토) 낮에는 박

수웅 장로의 전문사역분야인 ‘크

리스천 결혼’ 세미나가 준비돼 있

어 적령기에 찬 미혼 크리스천 청

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이종길 집사

(백투워십/PlanPlay Inc.)는 “나날

이 흉흉해지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일반 공연과 교회 안의 다양한 집회

와 행사를 디자인하며 뉴욕에서 현

재까지 10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길 집사는 예수전도단 화요모

임 인도를 시작으로 미동부 지역

에서 찬양사역단체 백투워십과 함

께 찬양집회를 50여회 디자인/인

도했으며 CTS 뉴욕방송의 기획팀

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info.planplay@gmail.com,  

(646)942-2078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이 지난 3

일 저녁 개강예배를 드리고 4일부

터 2012학년도 가을학기 수업에 들

어갔다. 

개강예배는 김승민 교수 인도로 말

씀은 유상열 학장이 전했다. 유상열 

학장은 갈라디아 1장 6-10절을 본

문으로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사도바울은 갈라

디아교회 내에 있는 다른 복음에 대

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왜 다

른 복음이 위험한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다”고 전제하고 “다른 복음

은 첫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

기 때문이며 둘째, 참된 교회에 대

한 최대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셋

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특히 복음전도에 대해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

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와 다름없다”

며 “복음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나 

첨가는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저주한다고 말

했다”고 역설했다.

본 신학교는 매주 월, 화요일 저녁 6

시3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며 이번 

학기에 △조직신학/유상열 △교회

사/최호익 △해석학/김승민 △성

막론/이종명 △교육학/조국환 등

이 오픈된다. 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이번학기부터 새로 시

작하는 실용음악 수업이 실시된다.

한편 지난 6월 졸업생들과 졸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논문작성법 강의가 지난 6일 열

렸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대학(학장 김수태 목사)이 

지난 4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리

고 2012년 가을학기 수업에 들어갔

다. 이번 개강은 뉴욕전도대학을 시

작했던 김수태 목사가 다시 학장을 

맡아 시작된 첫 학기여서 관심이 되

고 있다. 

신임학장 김수태 목사는 강사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영성훈련과 현장

전도에 역점을 두고 강사를 선정했

다고 밝혔다. 강사들을 자신의 강의

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

다. 김 목사는 내년부터는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미 지

역에 현장선교를 가는 방법까지 생

각하고 있다며 참석 목사들의 참여

를 당부했다. 

예배는 김수태 목사 사회로 기도 김

진호 목사, 찬양 손소혜 집사, 설교 

방지각 목사, 결단의 기도, 봉헌기

도 마초훈 목사, 광고 박차숙 전도

사, 감사패 증정 및 강사 소개, 축도 

한진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6-20)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예

수님의 유언으로 이를 잘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

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성의 하

나님 백성을 찾아 복음의 약을 먹여

야 한다”고 말하고 “성령 받아 전도

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감사패는 양승호 목사, 오태환, 김

영환 목사, 김희복 목사, 박차숙 전

도사에게 전달됐다. 

한편 이번 학기 강사 및 강의 제목

은 다음과 같다. △마초훈/현장전

도 △김진호/영성운동 △박성천/

교회론 △김호성/도시선교 △김종

원/영성운동 △박차숙/기도인도

학사 일정은 10월 6일 소풍, 전도대

회 11월 1일, 종강 11월 20일로 돼 

있다.  		  <유원정 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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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산하 뉴욕노

회(노회장 조문선 목사) 정기노회가 오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린다. 노회에 앞서 9월 4일

에는 임사부, 임원회, 고시부 모임이 있게 된다. 

▲문의: (973)470-8407 

WOW 전인치유 세미나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주관하고 뉴욕

교협과 목사회 각 기독언론들이 후원하는 황성주 박사(꿈이있는교

회 담임)의 WOW 전인치유 세미나가 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인생의 모

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세미

나”라는 회비는 없으며 중식이 제공된다.

▲문의: (718)463-1700, (347)538-1587

뉴욕복음화 연합전도 부흥성회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복음화 연

합전도 부흥성회가 9월 21일(금), 22일(토) 오후 8시30분, 23일(주) 

오후 5시 낙원장로교회(뉴욕새천년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탈북

공훈배우 주순영 선교사로 신앙간증을 하게 된다. 

▲문의:(917)349-5631, (718)309-7966

이영훈 목사 초청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성회가 뉴욕에서 열린다. 일

정은 △일일성회: 9월 10일(월) 저녁 8시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

승호 목사) △성령충만 치료대성회: 11일(화) 저녁 7시30분 뉴욕

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문의:(718)359-0166, (718)461-7835 

교육전도사 청빙
구세군 뉴욕한인교회에서 교육파트를 담당할 전도사를 청빙한

다. 자격조건은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학전공 혹은 졸업

자로 운전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풀타임의 

경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신앙 간증문이 필요하다.

▲문의: vision819@hanmail.net

 

주일학교 전도사 청빙
브롱스에 위치한 C&MA 교단 소속 미주화광교회(담임 김연식 

목사)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청빙한다. 간단한 자기소개서가 필

요하다. 

▲연락처: population81@hotmail.com

반주자 청빙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반주자를 청빙한다. 자격

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은 자로 음악을 전공하고 교회 반

주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력서와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다. 

웹사이트 www.nysoojung.org  

▲문의: (718)461-9800/교회, (917)293-6830/지휘자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개강예배를 마치고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바자회(위)와 8월 월례모임(아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

영진 목사)가 지난 1일 선교바자회

를 열었다.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

남 목사) 플러싱 선교관에서 열린 바

자회에는 주로 회원교회들이 각종 

의류들을 모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했다. 동 기구는 9월 방문하는 콜롬

비아아동선교센터 건축기금 후원을 

위해 이번 바자회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거북선 식당

에서 8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임병

남 목사 인도로 기도 홍명철 목사, 

설교 황영진 목사, 축도 김수태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 목사는 잠언 19장 17절을 본

문으로 기아대책에 대한 설립목적

과 취지인 ‘떡과 복음’에 대해 강조

하며 “선교목적을 갖고 시작된 기아

대책은 교회가 참여해야 할 단체”라

고 말하고 “이 모임인 형식적인 모

임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아대책

은 ‘내가 베푸는 물질을 통해 한 마

을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인들을 자립시키

려는 운동이다. 74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아대책만 잘 섬겨

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고 전했다.  

회무에서는 △9월 24-27일 콜롬

비아아동선교센터 방문 △11월 5일 

하와이 VOC(Vision of Community) 

훈련 참가 등을 광고했다. 또 홍명

철 목사가 지난달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기아대책 지역모임 참석 보고

시간을 가졌다. 홍 목사는 “기아대

책의 원리인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것으로 돕게 되는 것에 감동을 받았

다”며 “하와이 VOC 훈련은 성도들

의 리더십 훈련에 적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지난 8월 김정화 홍보대사 

뉴욕방문 시 뉴욕어린양교회에서 

가진 아동결연이 큰 성과를 가져왔

다고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콜롬비아아동선교센터 기금마련

“땅끝까지 이르러....”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 배반자”

12월 7-9일 백투워십 주최 뉴욕교협 후원 

청년연합집회“Blessing NY”열린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바자회 및 월례모임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2012가을학기 개강예배



세계비전교회 가을 영적부흥집회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영빈목사)가을 영적부흥집회가 13일(목)부

터 15일(주일)까지 열린다. 집회 일정은 13일(목) 저녁 7시30분 한기

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14일(금) 저녁 7시30분과 15일(토) 새

벽6시와 저녁 7시 김기동 목사(소중한교회 담임)가 각각 말씀을 선

포한다.

▲문의: (8180363-5887, 368-9881-2

LA 정신건강국, 한인교계지도자 초청모임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이 한인 교계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

해 올바른 정신건강확립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한다고 한인 소셜워커 

안정영씨가 전해왔다. 이 모임은 12일(수) 오전 9사-11시까지 LA 카

운티 정신건강국 본부(550 S. Vermont Ave) 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 문의: (213)738-3446

베델아기학교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는 19일(수)부터 12월13일(목)까

지 12주 코스 ‘제5기 베델 아기학교’를 개최한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유놀이, 찬양과 예배, 선생님과 함

께하는 소그룹 배움 등으로 엮어진다.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되며 수요반(15~30개월)과 목요반(26~40개월)이 있다. 등록비

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전반 170달러, 목요 오전·오후반 270달러.

▲ 문의: (714)323-5280 

남가주교회음악협회주최 창작성가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가 주최하는 창작성가제가 

16일(주일) 오후7시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최된다.

▲ 문의: (213)820-3873

2012 미주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국제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 목사)는 LA지역 2012 미주목양장로

사역컨퍼런스를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월요일부터 수

요일까지 저녁6시30분부터 9시10분까지이다. 강사는 최홍준 목사(국

제목양사역원장), 홍민기 목사(부산호산나교회 담임), 고현권 목사(베

델한인교회 부목사), 김명섭 목사(부산호산나교회 부목사)

▲ 문의: 최윤정 간사(949)751-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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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산돌회 주최 고 김계용 목사 22주기 추모식과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금을 수

여받은 장학생들

남가주주님의교회 새생명축제 행복한동행 집회에서 한의준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가 새생명 축제 “행복한 동

행”(5) 집회를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하나님의 소원’(요3:16)이

라는 주제로 열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

작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김호세 

장로가 대표기도를, 최현규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한의준 목사

가 ‘한 가지 아는 것’(요9:24-38)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한의준 목사는 “예수님께서 소경

을 만난 것은 단지 소경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

이다. 소경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

이 변화되고 인생에서 가장 절망이

었던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는 절망적이고 소망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가진 것과 같

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며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

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통해 내 인

생이 변했다는 확실한 스토리가 힘

과 확신으로 이어진다. 예수그리스

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섭리하

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속에 성령

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 성

장 부흥하는 교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부흥회는 첫날 저녁 ‘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5-

39), 둘째 날 새벽 ‘와서 보라‘(요

1:35-51)라는 제목으로 한의준 목

사가 설교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아시안 발달장애 서비스 센터

(ARS)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

분 미일문화커뮤니티센터(Japa-

nese American Cultural & Com-

munity Center)에서 기금마련 행

사를 개최했다.

이날 스티븐윤(Director of Cli-

ent Service) 전도사는 “이번 행사

를 통해 ARS사역이 한 단계 업그

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

터 원생들이 기쁨으로 임했으며 많

은 분들이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ARS가 좀 더 발달장애인들

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

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ARS 스텝소개 및 밴

드와 원생들의 포퍼먼스 등 다채로

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ARS는 설립 39년 전 설립돼 LA 

지역의 성인 아시안 발달장애우에

게 직업훈련을 통해 독립생활 능력

을 훈련시켜 자립한 성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훈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담임 윤

선식 목사)가 설립30주년을 맞아 

오는 9일(주) 오후 4시에 임직식 및 

은퇴식을 개최한다. 

이번 임직식 및 은퇴식에서는 그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박구

산 장로가 은퇴하고 김남근 김경숙 

박정연 윤미선 이금복 조영식 최진

희 씨 등이 권사로, 김방자 김임순 

전명도 씨 등이 명예권사로, 김양현 

김훈희 나무석 조현수 조윤진 조나

단김 제시카김 대니김 켈리김 미셸

김 조셉박 그레이스박 데이빗조 에

리조 임마누엘조 씨 등이 집사로, 

원계선 씨가 명예집사로 임명된다.

또한 26일(수) 오후 7시30분에는 

풀러신학교의 피터강 교수를 초청

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10월 3일(수) 오후 7

시30분 ‘소리엘’ 지명현 목사 찬양 

및 간증집회 △12(금)-14일(일) 장

학봉 목사 부흥성회 △14일(주) 오

전11시 총동원 전도주일 △11월3

일(토) 정오 설립기념 타인종 이웃 

초청잔치 △18일(주) 오후1시30분 

교구별 장기자랑 대회 등의 행사가 

이어져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

은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일굴 것을 다짐하게 된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는 1982

년 5월 10명의 교우가 김건도 목사

의 집에서 첫 예배를 가짐으로써 시

작됐으며, 1997년 윤선식 현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래 탄탄한 중형교

회로 성장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310)973-5106로 

하면 된다. www.kumranumc.org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산돌회(회장 박희민 목사)는 

고 김계용 목사 22주기 추도식 및 

산돌회 장학금 전달식을 1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했다.

박희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추

도식은 임동실 권사 기도, 안덕원 

목사(본회 총무)가 ‘주는 자의 복’(

행20:3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안 목사는 “산돌회는 living 

stone 즉 살아있는 돌이며 생명을 

주는 돌이다. 사람이 복 받는다고 

성서는 가르친다. 우리는 받은 자

로서 주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

다. 설교에 이어 아카데미 목관 오

중주의 특송이 있었으며 김득룡 목

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최지

형 전도사(남가주사랑의교회) 등 

1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최

지형 전도사는 “너무 귀한 장학금

을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은 받는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학업과 사역

에 충성해 베푸는 자가 돼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

을 밝혔다.

산돌회는 1952년 10월9일 한글

날 오후 당시 전도사였던 김치은, 

김계용, 김병주 목사가 물질적으

로 곤경에 빠진 신학생들에게 도움

을 주고자 창립했으며 미주산돌회

는 1974년 7월12일 김계용, 정원희, 

김은석 목사가 설립해 지금까지 활

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다음은 미주산돌회에서 전달받

은 장학생 명단이다.

최지형, 송섭(이상 탈봇신학교), 

백수현, 송은익(이상 아주사신학

교), 이원욱, 임정훈, 정호남, 정희

중, 김미혜, 서연아, 이민경(이상 미

주장신대), 정성철, 민성혜(이상 가

주신학교), 신미숙(루터신학교)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

사)는 WMU장학기금마련 초청연

주회를 14일 저녁 8시 지퍼홀에서 

갖는다. 이번 초청연주회는 남아공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

넬 말란이 출연해 바하,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등 주옥같은 피아노

곡을 연주해 가을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LACMA에서 9월 9일 연주차 LA

를 방문한 페트로넬 말란은 한인들

과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14일 연주

회를 갖게 된다. 블르트너 피아노 

및 한슬러 레코드사의 전속 아티스

트인 그녀는 다수의 그래미상 후보

자, 국제대회 금메달을 수상한 경력

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WMU음악과 황소명 교수는 “많

은 한인 뮤지션들이 있지만 페트로

넬 말란 연주회를 마련하게 된 것

은 한 차원 높은 연주가의 공연을 

소개해 한인사회의 문화적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뿐만 아니라 

USC, UCLA 등 미국학교의 전유물

로 여겨져 왔던 것을 이제는 한인

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한국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공

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이번공

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공연은 클래식공연이지만 

대중성과 작품성이 한데 어우러져

서 다분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

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며 관객들에게는 클

레식도 얼마든지 흥미로울 수 있다

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공연에 대한 문의는 (213)388-

1855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 축제“행복한 동행”집회

발달장애우 자립위해 직업훈련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설립30주년 행사 잇달아  

고 김계용 목사 22주기 추도식 및 산돌회 장학금 전달식

월드미션 장학기금 마련 초청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넬 말란

최지형 전도사 등 총15명 장학금 수여

아시아발달장애인센터(ARS) 기금모금행사에서  ARS 스텝들이 기념촬영

WMU음악과 장학기금 마련 초청

연주회 포스터

남가주주님의교회 한의준 담임목사 강사로

아시아발달장애인센터 기금모금행사

임직식 비롯 세미나·부흥회·찬양집회·타인종 초청잔치 등



교계 지도자와 기독교학교장들

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 기독교학

교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종교교육

권을 보장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게 

기독교학교를 사찰케 하고 교육당

국이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을 침

해한 것에 대해 교계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며 분연히 나선 것이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에 참

여한 17개 교단장과 전국 300여개 

기독교학교장, 교계단체 대표들은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종자연 

문제 등 일련의 사건을 한국기독교

사학 역사상 가장 심각한 탄압사태

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

지 정책제안, 서명운동, 법적투쟁 등

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종교편향대책위 명의

의 성명을 통해 종자연에 대해 기독

교학교 불법사찰을 중단할 것을, 인

권위에 대해선 종자연과의 불공정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

립고교에까지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개설을 강요한 것을 월권(越權)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

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교계의 시정 요청을 더 이상 묵살하

지 말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미션스쿨에서 일부 

학생이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문제

는 학교 평준화 정책의 강행 때문

이므로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지 않고 종립학교도 학교

의 성격을 이해하는 학생들만 가르

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 제도

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

화 정책에 따라 박탈당한 학생의 학

교선택권과 종립학교의 학생선발권

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용태 변호사도 “교육기

본법에 ‘사립학교(종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선지원 

후추점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

정해 종교교육권을 확실히 보장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교자

로 나선 이철신 대광학원 이사장(서

울영락교회 목사)은 “우리 방식으로 

학생들을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테니 정부가 방해하지 말고 그

냥 놔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남택 명지고 교장은 최근 한겨

레신문에 ‘수업 대신 할렐루야… 학

교는 종교감옥’이란 악의적인 제목

으로 명지고가 다뤄진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혔다. 한겨

레는 제보한 학생이 “신앙부흥회에 

참여하려니 너무 괴로웠다”고 한 것

으로 보도했지만, 황 교장은 “제보 

학생은 오히려 부흥회가 좋았고 감

동적이었다고 고백했다”고 반박했

다. 황 교장은 “일부 언론은 사립학

교가 설립이념 구현에 노력하는 것

을 불법단체 활동인양 보도하고 있

다”며 “이는 학생인권 존중이 아니

라 사립학교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근본주의연구소 문병길 소장

은 한겨레의 명지고 관련 기사가 나

온 직후 종자연이 명지고에 시정요

구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황당하

고 무례한 행위”라며 “종자연 같은 

안티기독교 세력은 다양한 분야에

서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고 우

려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

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기독교학교

들이 종자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

고 하니까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

감은 서울시 모든 종립학교에게 자

체적으로 종교교육 실태를 보고하

라고 지시했다”며 “종자연의 활동은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종자연의 최종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법으로써 기독교의 선교

를 막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편

승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종교

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우

리는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유월절

을 지키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늘어머니는 

누구인가’ ‘침례를 받았는가’. 만약 

설문조사 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말라. 신천지교회는 설

문조사를 내새워 접근한다.

3일 서울 남산동 청어람에서 열린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 ‘2012 

가을학기 이단대처네트워크’ 세미

나에서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

소 강동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뒤 

성경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한다”며 “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할 땐 

담임목사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임하라”고 밝혔다.

‘이단 교리대처 방법’에 대해 전한 

신 소장은 20년간 신천지에 깊이 간

여했으며 2007년 신천지의 이단성

을 폭로, 한국교회에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은 신천지 외에 큰믿음교회, 아이

합(IHOP) 신사도운동을 한국교회

가 새롭게 경계해야 할 이단으로 언

급했다. 탁 소장은 “지금 한국교회

가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

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교회들이 각

계 전투로 대항하는 것보다 연합된 

기구를 만들어 힘을 모으는 게 필요

하다”고 제언했다.

학복협 이단대처네트워크는 대학 

캠퍼스들의 이단·사이비 문제를 돕

기 위해 현장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매년 봄·가을 정기 세미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년 동안 거론돼 오던 장로교단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

이다. 예장합신 및 예장고신 총회

는 지난 1년간 함께 활동해온 ‘교단

합동추진위원회’ 연구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보고한다. ‘통합전권추진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는 예장

백석과 예장대신 총회도 교단 통합 

문제가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교단 통합을 선언한 장로교 

5개 ‘개혁’ 교단은 통합 총회를 열

어 통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집

중 논의할 예정이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

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정리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교회연합기구 문제가 대표적이

다. 올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

기총)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이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과 예장대신, 예장백석 등 장

로교단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은 한기총 탈퇴 여부 및 관계 설

정, 한교연 가입 여부 등에 대해 결

론을 내기로 했다. 내년에 열리는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입 교

단인 예장통합과 기장 등은 WCC 

총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과 함께 협력방안을 결의할 예정이

지만 나머지 교단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올해 총회에서는 주요 교단들의 

재정 운용 문제가 도마에 오를 모

양새다. 예장통합은 총회연금재단

이 안고 있는 수십억원 규모의 부

실운용 문제가 ‘핵폭탄급’ 이슈로 

떠올랐다. 연금재단에는 현재 1만

여명의 목회자가 가입돼 있다. 예

장합동은 아이티 구호금 전용 의혹

문제와 총회세계선교회(GMS) 기

금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장대신은 30억원에 달하는 

총회 부채의 지불 및 상환을 위한 ‘

세례교인 의무부담금’ 제정안을 상

정했다. 예장백석은 총회 헌금 및 

지원금 축소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

책을 다루는 등 총회 살림살이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올해 교단 총회는 외부의 공격으

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 스스

로 깨끗해지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기회도 될 전망이다. ‘종교자유정

책연구원(종자연)’ 등 교회 공격 세

력에 대한 교단의 대응방안도 논의

된다. 예장대신 정치부는 ‘종자연

의 반기독교적 활동에 대한 강력한 

내용의 성명과 대책을 교단 차원에

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의

안을 제출한 상태다. 불교 단체인 

종자연이 정체를 숨긴 채 기독 사

학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면서 기

독교를 공격하는 데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제안 이유다. 예장

합신 등은 대표적인 이단단체인 ‘

신천지’ 집단에 대한 주의를 촉구

하는 홍보 활동 방안을 다룬다.

이밖에 예장합동은 선거제도와 

관련, ‘직선제+제비뽑기’ 제도로 

보완하는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키

로 했다. 기장은 차기 총무선거와 

관련해 직선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이며, 예장대신의 총회 윤리위원회 

상설화 헌의안도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미션라이프]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1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칼뱅주

의적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1912년 9월1일 오전 10시30분 

평양신학교에서 조선예수교장로

회 제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동

은 정확히 100년 만에 역사적인 감

사 예배를 드리고 미래를 준비하

는 교단이 될 것을 천명했다. 

역대 총회장단과 총회임원, 교단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예

배에선 총회장 이기창(전주북문교

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100

년 전 44명의 선교사와 52명의 한

국인 목사, 125명의 장로 앞에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명 원두우)가 초대 총회장 자

격으로 섰던 그 자리에서 이 총회

장은 100년 역사성을 안고 신앙선

배의 모범 따라 정통보수 개혁신

앙을 전파하자고 독려했다. 

“예장 합동의 지난 100년 역사

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

간으로 신앙선진의 수고와 피 값

으로 지켜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선진

과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의 배가운동, 건강한 나라세

우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 총회장은 “앞으로 신앙과 신

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종교혼

합주의와 자유주의, 세속주의를 

막아내야 한다”며 “다음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선 다음 세대를 말

씀에 의지해 경건하게 세워나가

고 성령충만한 교회, 민족의 평화·

복음통일을 이루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에는 김준규 서기행 목사 

등 전 총회장단과 정준모 하귀호 

고영기 이성택 김재호 황규철 목

사, 이완수 김권중 윤선율 정회웅 

장로 등 교단 주요 인사가 참여했

다. 특히 100년 이상의 교회 역사

를 지닌 산정현교회와 승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관선, 박상훈 목

사가 교단 역사와 미래를 위해 기

도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301장 ‘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부르며 지

난 100년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이

자 사랑임을 고백했다. 예장 합동은 

오는 17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개최

되는 97회 총회에서 총대 1530여명

이 참석하는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예장 합동은 1만1456개 교회, 

295만3000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

대의 교단이다. 1959년 예장 통합과 

분열된 이후 62년 총회50주년 기념

대회를 개최하고 83년 총신대 신대

원 양지캠퍼스를 세웠다. 83년 총회

회관을 건립했으며, 98년 총회세계

선교회(GMS)를 설립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

표회장 윤희구 목사)가 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

최하고 하나 된 장로교회를 선포했

다. 27개 장로교단 2만여명의 성도

들은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

로회로 시작한 한국장로교회의 100

년 역사성을 자축하고 새로운 100

년을 기대했다.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백년’이라는 주제로 대회에

서 참석자들은 같은 장로교 신앙에 

따른 예배와 성찬식, 죄책 고백, 공

동체를 위한 공동기도 등을 드리고 

‘한국장로교회 새 100년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장총은 선언문에서 “한국장로

교회의 분열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

고 분열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

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라는 

한 교단 다체제 출범을 선포한다”면

서 “선(先) 선포 후(後) 조직의 원칙

에 따라 예장 연합총회의 헌법을 각 

교단 총회에 상정하고 이를 수락한 

총회가 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한국성결

협회, 에스더기도운동, 바른교육전

국연합 등 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

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부추기는 

KBS 반대 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

희 교수)이 오는 6일부터 방영되는 

KBS JOY의 성전환자 토크쇼 ‘XY 

그녀’의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XY 그녀’ 프로

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KBS 

시청료 납부거부 1000만명 서명운

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

의도 KBS 앞에서 ‘트랜스젠더 부추

기는 KBS 저질방송 중단촉구 전국

학부모 기자회견 및 KBS 시청료 납

부거부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김인규 KBS 사장과 김영국 

KBS JOY 사장에게 항의서한을 전

달했다. 

단체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

는 공영방송 KBS 의 자회사 KBS 

JOY가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선정

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률을 

높이려는 것은 안 된다”며 “인기 개

그맨 신동엽과 동성애자 홍석천을 

진행자로 내세우고 성 전환자를 대

거 출연시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

키는 저질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XY 그녀’ 제작진은 

KBS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잇따르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

는 글을 보고 반대로 더 프로그램을 

향한 의욕과 열정을 갖게 됐다’는 발

언(8월 30일자 스타뉴스)을 했는데, 

이는 다수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

는 처사이며 방송의 제작의도를 의

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동성애 

조장 프로그램이 웬말인가” “XY그

녀 방영금지 요청” “동성애 조장하

는 XY프로그램을 꼭 해야 시원하시

겠어요”라는 비난의 글들이 줄을 잇

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주요 교단들의 올해 총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다. 1912년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처음 설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

이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의 지난 1세기를 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는 올해 총회의 키워드는 ‘통합’과 ‘자정’, ‘교회수

호’ 등으로 모아진다. 국민일보 종교국이 2012년 교단 총회의 핵심 의제

들을 짚어봤다.

한장총,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대회

KBS, 성전환자 토크쇼

교계단체 폐지촉구 서명운동

칼뱅 정통개혁주의신학 계승·발전

“정부, 미션스쿨 종교교육권 보장하라”

신천지 설문조사 내세워 접근

예장합동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일 감사예배
2012 주요교단 총회 뭘 다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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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정’‘교회수호’에 힘 모은다

17개 교단장·300여 기독학교장·교계단체 대표 

학복협 ‘이단대처네트워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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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시기나 질투의 감정은 

일상적인 감정의 변화처럼 여기고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러나 시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가

져옵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

은 자를 멸하느니라”라고 했고, 잠

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

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

다면 왜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결

과를 가져올까요? 

1.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보면 아담

(Adam)과 이브(Eve)의 자식 중 동

생 아벨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

며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흠향하시

고(히11:4), 피 한방울 없이 제사드

린 가인(Cain)의 제사는 받지 않으

심을 보고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농기구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

다. 인류 역사상 첫 번 살인죄가 시

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욥5:2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

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2.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

려 할 때 악신이 역사했고 결국 자

살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Goli-

ath)을 물맷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부녀자들이 기뻐 뛰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

은 만만이로다 한지라”(삼상18:7)

하고 노래할 때에 사울의 마음속

에 시기심이 생기면서 악신이 들

어가 미치게 만들고 구국공신이며 

자기 사위인데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시

기는 마귀의 역사이므로 시기심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

계할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 시기

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야 합니다.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한 사울

(Saul) 왕의 마음에 악신이 역사하

여 구국공신이요 자기 사위인 다윗

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

쟁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자

기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 자살하

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

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으나 하

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용서하

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삼하3:1에 “사울의 집과 다

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

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

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말씀대

로 사울의 집은 망하고 말았습니

다. 시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

과를 가져왔습니까?

잠14:30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

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

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

습니다.

3.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직접적인 동기는 서기관과 바리새

인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나사렛 

시골사람 목수의 아들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많은 군중의 마음을 사로

잡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살리

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

하니까, 그들은 사실을 그대로 받

아들일 수는 없어서 시기심이 가득

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심했

다고 했습니다. 

마27:18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

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

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

운 죄입니까? 시기심을 가지면, 올

바른 판단을 못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은 선이라고 잘못 판단하

기 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수줍을 

만큼 겸손했으나 왕이 된 다음부터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

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라를 위기에

서 구원한 다윗까지 시기하여 죽이

려 한 것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

임을 받다보니까, 교만하여져서 결

국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구세주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근 ‘성범죄 사건’과 ‘묻지마범죄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몹시도 불

안합니다. 이들 범죄자들은 무엇보

다 정서가 불안하고 시기심이 극에 

달해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행동으

로 표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

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새

삼 느끼게 합니다. 

4. 시기는 나라도 멸망케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공산주의자들

은 가난한 무산대중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부자들, 재산가들(부르

주아)을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

게 만들어서 가진 자의 재산을 빼

앗고 강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칼 막스(Karl Marx)가 1848년 

공산주의 혁명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 농민들이여 모든 자본

가의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선포하면서, “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혁명완수를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

하고 방화도 거짓말도 불사한다”

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자들은 살인도 도적질도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그 

동기부터 사탄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주체사상)에 물든 종북‧

좌파들은 가진 자, 부자, 재벌들을 

어찌하든지 미워하고 죽이고 해체

하고 강탈하려고 합니다. 이 사상

에 물든 사람들은 남이 잘되기 때

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못살게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사상에 물든 

목회자들도 남의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마귀의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 한 그 교회는 부흥될 수

가 없습니다.

칼 막스(Karl Marx)가 혁명을 일

으키게 된 동기도 그의 두 딸이 먹

지 못하여 굶어죽었기 때문에 가진 

자를 미워하게 되었고, “자본론”이

란 책을 쓰고 공산주의혁명을 일으

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이 있으면서도 굶어죽게 내버려둔 

가진 자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경주의 유명한 최부자는 “흉

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또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5:1-4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

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

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

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

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

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

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

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

습니다. 

최근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

도 방문을 빌미로 사실상 우리나

라를 상대로 ‘외교전쟁’에 나섰습

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로 엄연히 우리 한국 영토인데

도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

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

로 일본보다도 더 성장하여 IT강국

이 되었고, 런던올림픽에서도 금메

달을 일본보다도 더 많이 따내고, 

특히 축구 3, 4위전에서도 패하게 

되니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게 

되어 일종의 시기심이 발동한 것

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에도 ‘시기

심’이 얼마나 큰 죄악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5. 시기는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이혼하는 가정 중에 결혼 예물

이나 예단 때문에 양가가 다투다

가 결혼은 했으나 그 후유증 때문

에 결국 파혼하거나 가정이 파탄되

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든 가구, 전자제품을 다 

완비하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

까? 사글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작은 아파트가 되고 더 큰 아파트

가 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 패물 얼마 더 받았다고 그 가정

이 행복하고 복 받는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 제가 결혼할 때 가난한 

사람은 철 캐비닛을 가지고 시집

오는 것이 있었는데, 제 아내 될 사

람에게 철 캐비닛도 가져오지 말

고 양은 트렁크 하나만 가져오고 

양복도 구두도 원치 않는다고 했

더니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

는지... 그 대신 수요일 예배 끝난 

후 전깃불도 없는 시골예배당에서 

면사포도 없이 입던 옷 입고 결혼

식을 올린다고 했고, 물론, 다이아 

반지도 없고 이다음에 여유가 있어

도 안 사줄 것이니까 괜찮겠느냐고 

했고, 결혼식 올리자마자 그 강단 

앞에 엎드려 철야기도하고 신혼여

행도 안 간다고 했더니 다 좋다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요사이 부부간에 사돈 간에 패물

과 예단 때문에 다투다가 결혼 후

에도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

이 파탄된다고 하니 얼마나 통탄

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부간

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결국 이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원

인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사랑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 같고, 아내

는 남편이 결혼했는데도 마마보이

처럼 엄마의 품을 못 떠나는 것 같

아서 고부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

하다가 파혼, 이혼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

니도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이 한 

여자의 남편임을 인정하고, 며느리

는 평생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해 키운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

고 양보할 줄 알면 가정이 파괴되

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은 서로 시

기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

다.

6. 시기는 교회부흥도 저해 합

니다

어느 교회나 특히 시골교회에는 

소위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훌륭한 교인이 들어오면 

기득권을 빼앗기고 세도를 부리지 

못하게 될까봐, 좋은 교인이 들어

오면 비방해서 내쫓는 경우도 있습

니다.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세상직위도 높은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의 어른노릇

을 했는데, 대등한 사람이 들어와 

목사님과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존

경받으면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편

치 않아서 파당을 짓고 편 가르기

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

기 재산을 들여 예배당을 지었으면 

아쉬워도 그 교회를 떠나야 자기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됩니다. 시

기가 작용하면 마귀만 좋아하고 교

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아들이 

담임자가 되면 “세습”이라고 공격

하고 비난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하듯이 자격이 있거

나 없거나 물려주고 물려받는 교

회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

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

이 됩니다. 자격도 없는 아들을 억

지로 담임목사 시키는 아버지가 어

디 있으며, 그것을 받아주는 교인

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업의 

주인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듯

이, 교회건물이나 헌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건물이나 재산

은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입니다. 생활비도 교회가 책정

해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담임목

사가 봉급을 제 맘대로 정할 수 없

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북한의 3대 세

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

회의 정당한 후임자는 세습이라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

다. 목사도 성직자이지만 육성을 

갖고 있는지라 자기보다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잘

해도 불편하고 못해도 불편합니다. 

시기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당회나 총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의되면, 아들 아니면 

사위라도 후임자가 되면 아들이 설

교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아

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가 존

경받고 사랑받으면 아들도 싫지 않

습니다. 뒷받침해주니까 힘이 되고 

안전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지는 

해요, 아들은 뜨는 해니까 아들이 

존경받아야지” 또는 “저는 흥 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 하는 

심정으로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

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후임

자가 되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할 수 없습니다. 렘20:10

에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

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

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감리교단에서 

감독회장을 뽑지 못하고 파행을 거

듭해왔던 것도 한 마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한 가문에서 “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가 다 감독

회장을 해먹게 두느냐”고 총회 전

부터 방해하다가, 44% 가까운 득

표를 했음에도 억지 방해 공작으로 

취임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들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

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

여 가니라” 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

실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김 홍 도 목사 (금란교회 동사)

시기가 왜 무서운 죄인가?
욥기 5장 2절 , 잠언 14장 30절

불 기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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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손진태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저녁식사

가 끝나자 거실 캐비닛 위에 얹어놓은 다갈색 약병

에서 캡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더

니 물 한 컵을 들고 와 아들 현수에게 내민다. 약을 

먹으라는 것이다. 현수는 꼼짝 못하고 입에다 약을 

집어넣고 물을 꿀꺽꿀꺽 들이키며 삼켜 버린다. 올

해 열네 살인 현수는 현재 미국의 대도시 LA의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현수의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학교 출

입구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이제나저제나 아들

이 문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아들을 데리고 정신

과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아버지는 차창을 열

고 한참 학교 본관 출입구 쪽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눈에 익은 검은 윗도리와 청바지를 입은 현수가 나

타났다.

현수는 동양 아이라 그런지 아버지 눈에는 함께 

걸어 나오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체격이 작

아 보였다. 체격이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오늘따라 

얼굴이 몹시 수척하고 기죽은 아이처럼 힘이 없다.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다.

현수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아버지는 영

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입버릇처럼 훈시를 했다. 

“현수야, 제발 좀 얼굴을 펴고 다니렴.” 

“아빠, 왜 자꾸 나더러 그런 말을 해요?” 

“우울하게 보여 그러지,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있

냐?” 

“아뇨.” 

“그럼 왜 늘 그렇게 우는 상을 하고 있어?” 

“그럼 웃을 일도 없는데 웃고 다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찡그린 얼굴을 좀 펴고 힘을 내라

는 거지.” 

“아빠, 난 크라운(광대)이 아냐.”  

아들을 격려하는 말이 자꾸 켕긴다. 2년 전부터 아

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아비로서의 자책감을 억

누를 수가 없어서다.

진태는 어머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뒤, 미국 

LA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주선으로 아

내와 어린 두 살배기 아들 현수를 데리고 미국에 투

자이민을 왔다. 그새 12년 전 일이다.

다행히 친구와 동업을 한 사업이 잘되어 진태는 

이민자로 돈을 꽤 벌었다. 그렇게 사업가로 성공한 

진태가 자기 회사의 여비서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

문이 나돌자, 그것이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었다. 진

태는 거의 매일같이 아내와 옥신각신 싸우다가 2년 

전에 그만 갈라서고 말았다. 그 후 이혼한 아내는 금

년부터 직장의 미국 남자와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

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아내와 갈라질 때, 이혼절차로 재산을 내눠 가지

는 조건은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예를 들면 주택은 

시가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불하고 집 소유권은 남

편이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자

식을 소유물처럼 둘로 나누기는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결국 아홉 살 먹은 어린 딸은 아내가 

데리고 가고 열두 살 되는 아들 현수는 남편이 양육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현수가 정신의를 만나는 날이었다. 아들을 병원

에 데리고 가려고 진태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

에 돌아왔다. 현수가 책상에 엎드려 훌쩍거리는 것

을 겨우 달래어 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호출을 받았다. 

진태는 아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여느 때와 같이 먼저 보호자인 아버지의 보고를 듣

고 잠깐 환자와 대담하고 나서 약 처방을 새로 해주

면서,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약을 제 시간에 꼬박꼬

박 먹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다. 새 처방이라고는 하

지만 현재 먹고 있는 처방약의 도수만 두 배로 높였

을 뿐이었다.

약을 찾아 집에 돌아온 진태는 늘 하는 식으로 아

들에게 물 컵을 건네주면서 알약을 두 개 꺼내어 내

밀었다. 그러나 아들은 물 컵을 밀치고 약물복용을 

거부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더 근본적인 치료

를 해야 함을 알지만 그 치료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어서 곤혹스러워 할 뿐이었다.

다음날 진태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신의는 다시 나타난 현수를 진료

실에 데려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현수를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며칠간 정

신병 환자실에 입원시켜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아들을 격리실에 입원시키고 난 뒤, 진태는 회사

로 가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회사 사무실에 들

어서자마자 오랜만에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호소했다. 막 입원시킨 현수의 정신상태가 심각하니 

제발 좀 한 번 찾아가 위로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태는 회사 일을 마치는 대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놀랍게도 현수는 밝은 표

정을 짓고 의자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아들에게 

어째서 얼굴이 그리 환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음

식을 해 가지고 자기를 보러 병원에 다녀갔다는 것

이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자]이번 주부터 새로 연재되는 “여리고로 가는 길”(정총해 저)은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린 같은 이름의 소설집으로 이 중에서 몇 개의 이야기를 골라 게재한다. 저자 정충해 박사는 일찍이 도

미해 미술로 석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으며 은퇴 후에는 모국어로 작품쓰기를 시

작 지난해 본 소설로 문단에 등단했다(16면 ‘책소개’ 참조).  

여리고로 가는 길 (1)

기독문학소설

정총해 박사 (문학인)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는 동역자님 

그리고 CAMM 회원님! 오늘은 

테소미망인 병원(Teso Widows 

Hospital)을 하게 된 배경과 자

료 그리고 진행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보내게 됨을 주님께 감

사드립니다.

지난 해 소로티에 처음 와서 선

교센터 자리를 물색하던 

중 새 건물 임에도 불구

하고 굳게 잠겨 있는 한 

건물을 발견하였는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을 해도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

으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물을 제게 

주시거나 사용할 수 있

도록 허락하신다면 여기

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는 저의 선교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불가

능한 것같이 보이던 그 

빌딩은 테소미망인회

(TWA)의 소유였고,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 분

들을 위하여 병원으로 

건축한 것인데, 이제 함

께 병원의 운영과 선교

를 하기로 합의함으로

써 저희 NGO인 “동부

아프리카지도자개발원

(LDIEA)”이 병원의 운

영권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사역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

니다. 이곳 테소 부족은 

과부(반드시 남편과 사

별한 분))와 고아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랑과 도

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 52명의 고아들을 개

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만 턱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는 미망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

회를 주시는군요. 그저께 TWA 

임원들과 완전히 합의를 하고 

변호사와 및 지역 지도자들의 

입회하에 M.O.U를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병원건물은 테소미망인회

(TWA)에 두고 운영권은 저희가 

갖기로 했으며 회원에게는 무료 

진료나 최소의 진료비로 우선 

진료의 혜택을 주고 일반 주민

들에게는 진료비나 입원비를 저

렴하게 받아 병원 운영비로 사

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현재 테소미망인협회는 32,000

명으로 회장은 목회자 부인으

로 남편인 전도사님이 97년 교

통사고로 소천하고 본인이 교회 

목회와 이 과부협회를 기독교 

복음으로 이끌려고 애쓰시는 분

입니다. 이들 회원들이 선교대

상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

역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로티 타운에는 무슬림이 

많아 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

기는 시내 푸줏간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시외 길거리에서 판매하

는 실정으로 이슬람 병원, 가톨

릭 병원 심지어 힌두교 병원도 

있지만 개신교 병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여깁니다.

건물이 아프리카 식이라서 우리

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새 

건물이고 상당히 괜찮아서, 아

마 좋은 의사 분들만 오시고 의

료 장비를 잘 갖춘다면 이 지방

의 최고의 병원이 되리라고 확

신합니다. 

ㄷ자형 건물에 65병상이라 규

모면에서도 국립 소로티 병원 

다음이며 입원실마다 수세식 화

장실 샤워실 그리고 천장용 선

풍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건물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채플실(예배당), 수술실, 

의료진 숙소, 의료 장비는 필요

합니다.

계약은 최초는 20년이고 다시 

연장하는 것(특별한 문제가 없

으면 계속 자동 연장으로)과 중

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것

을 무료로 넘기고, 자기들이 일

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투자

에 대한 변상을 하는 것으

로 했으며, 저는 운영이사

회에 그 분들을 포함시켜 

파트너십으로 일할 것입

니다. 우간다 문화와 시스

템은 M.O.U에 대한 법의 

보장이 강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

자님과 CAMM 회원님! 

혹이라도 CAMM이 동역

할 수 있는지요? 혹이라

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 주

님과 아프리카를 사랑하

셔서 오셔서 봉사하실 분

들이 없겠는지요. 저도 의

료분야에 아는 분들께 연

락을 드리겠지만, 의료선

교 단체와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의료인이 아닌 것 아

시오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인 중보기

도 그리고 지도와 협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저의 사역은 △목

회자 교육 및 훈련센터 건

립 △부족언어 오디오 성

경 제작 및 보급 △초등학

교 내에 예배당 건축하기 

△야외전도 집회를 통한 

선교 △이동도서관 운영 

등 사역하거나 준비를 하

고 있으니 중보기도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학

은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

이므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작하기로 하고 현

재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

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장로님

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사역 위에 가득 하시길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샬롬!
우간다 이상철, 고유덕 선교사 

이메일: lsc9366@hanmail.

net

우간다

선교지 편지  



지금까지 성실하게 만남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멋지게 프러포즈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해도 현실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

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하고 만남을 시작

했을지라도 두 사람 앞에 마냥 핑크빛 세계만 펼

쳐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이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더욱 친

밀감이 생기게 된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두 사

람의 관계가 더욱 든든해지냐 하는 것이다. 아름

다운 교제와 행복한 결혼의 꿈이 이뤄지지 않는다

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만남이 결실을 이루도

록 가꿔 가야 하는 것이다.

1) 혼돈의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

기성세대나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스킨십 

문제가 우리 청년들 안에 발생하고 있다. 지금 우

리는 문란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잘못 처신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어

둠 속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

스런 한숨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두 남녀 앞에 놓인 스킨십의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관

건이 될 것이다. 스킨십은 친밀감을 더욱 충족시

켜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관계를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뢰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헤어지려고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

국은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청춘남녀들은 서로의 어

려움조차도 함께 이겨나가려고 생각하면서 교제

를 시작하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교제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적 

욕망에 끌려 그 유혹을 끊지 못하면 죄의 구렁텅

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 피해자가 될 것

이다. 

이제 본격적인 만남을 앞에 두고 있는 남녀라면 

두 사람 앞에 놓여있는 친밀감이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을 기대하되 그것이 저절로 오지는 

않음을 기억하자. 그것은 지킬 것은 지키는 가운

데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성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

다.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계

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2)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다.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

나 우리는 마치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처럼 

너무나도 자주 ‘그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외치며 화를 낸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녀가 ‘왜 그(녀)는 

그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만나

면 특히 신체적 접촉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은 같은 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달

라서 서로의 의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성 심리도 다르다. 예를 들어 남성은 포옹이나 

입맞춤, 성적 행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는 경

향이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사랑의 정서적인 관

계나 감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의 

경우는 보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성

적 흥분을 느낀다. 하지만 여성들은 단둘이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더라도 아직 성적인 관계까지 생

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스킨십이 추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 통제력이 

마비될 수 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기 일쑤다. 특히 애무는 성

적인 행동이며, 더 깊은 성 관계로 이어지기 십상

이다. 술을 마신 경우는 더 그렇다. ‘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지나

치게 믿는 것이다. 

또, 남성들은 여성들이 무조건 터프한 남성을 

좋아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남성다운 남성은 친절하며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하신 예수님이시다. 

남녀는 서로 다른 외모의 특징이나 호르몬의 작

용을 이해하면서 경건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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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권위의 옷과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세계를 견고하게 

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는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첫째, 그는 세계를 다스리십니다(1). 나라와 족속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활동이 그 분의 손 안에 들어 있

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하십니다. 만물 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

는 바울의 찬양은 그 왕의 다스림을 본데서 나온 것입

니다. 둘째, 그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2-4). 그 왕의 보

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그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 

왕의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셋째, 그는 거룩하십

니다(5). 그는 확실한 증거와 거룩함을 가지신 왕이십니

다. 그의 성품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의 거룩성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 일하십니다. 영원무궁하신 그 왕

께 자신을 즐거움으로 드려 그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시93:1-5) 찬138장월

크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마땅

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노래해야합니다

(1).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노래로 크게 외침은 그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에

서 건지시고 진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이기에 찬

양과 영광을 돌려야합니다. 둘째, 엎드려 경배해야합

니다(6).  그 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유

를 다스리시는 섭리주로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

도하십니다. 그의 백성은 그 분께 항상 엎드려 경배해

야합니다. 이것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합니다(8). 이 찬양과 경

배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므리바와 맛사에서 행한 일은 모두 교만에서 나왔습

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

니다. 크신 왕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찬

양하는 인생관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 자

리로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왕 (시95:1-11) 찬352장화

공평과 의를 기초로 삼은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

께서 만유를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모든 자연법칙의 운행은 물론 만유 위에 자신의 의

를 세우시고 세밀하게 심판하십니다(2-8). 구름, 흑

암, 번개, 산들, 땅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심은 임재하

심으로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지구온난화

로 몸살을 앓는 중에서도 그 왕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

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 왕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

기고 그의  뜻에 순종함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둘째, 

언약백성인 시온을 다스리십니다(8-12). 헛된 우상을 

제하시고 자기 백성을 모든 난관에서 친히 구원의 손

을 펴시며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의인

을 위해 광명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시97:1-12) 찬507장수

본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 관한 복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첫째, 절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2). 

원수의 맹공격을 받은 그가 설상가상으로 중병의 자

리에 시달릴 때(9)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1-4).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병상에서 하나님은 붙

들어주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입니

다. 택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의 약속은 영

원히 유효합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4).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악담하던 원수의 궤계 앞

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곤고한 날

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가난하고 애

통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마

5:3-4). 그는 원수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사실을 확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

보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가난한 마음 (시41:1-13) 찬530장목

다윗의 합창대장, 여두둔이 지은 시로 알려진 본문

에 나타난 대로 성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

까?(15) 첫째, 주의 인자 때문에 찬양합니다(1-2). 인

자란 사랑, 자비,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실패했음에

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래합

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 주의 성실 때문

에 찬송합니다(14). 알고 보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

실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의 행동

이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에 다윗은 인자와 성실을 따

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지위를 견고케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권능 때문에 찬양합니다

(6-13).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것은 그의 전능하

심 때문입니다. 창조자요 섭리주이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임을 생각 할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찬양 (시89:1-18) 찬13장금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 구원을 탄식가운데 사모합니다. 첫째, 무슨 고통입

니까? 하나님의 진노로(38-45) 그는 원수에게 훼방

당하는 민족적 수난(46-52)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포로가 돼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이었

습니다. 둘째,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언약파기로 인

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물

리치고 관을 땅에 던지시며 울타리를 모두 거두셨습

니다(38-45). 마치 엘리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

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밖에 버려진 나뭇가지처럼 돼

버립니다. 셋째,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언약이란 하나

님의 기름 부으심의 보증으로 신약에 신자 안에 성령

의 내주하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보

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회복을 보장합니다(엡1:13).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합시다.    

언약을 기억하라 (시89:19-52) 찬133장토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가정사역 칼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스킨십

남녀 서로 다른 외모의 특징, 호르몬 작용 이해 

경건하고 친밀한 관계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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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은 불교가 강성한 지역

이라 기독교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

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포항 및 울릉

도 지역까지 연합해 유대관계를 견

고히 하며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

련됐으면 합니다. 그것에 글로벌전인

치유연구원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손영규 선교사(글로벌전인치유연

구원 원장)는 경주지역에서 기독교

의 영향력은 지극히 적으며 불교의 

영향력이 강해서 제대로 자립한 교

회들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과거 신라의 수도였으며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강해서 기독교교세

는 매우 약하고 큰 교회가 없고 교

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교

회를 타깃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등 

이단종파도 경주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 선교사는 경주지역에 기독교가 

고전하는 이유로 경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원인이 있다며 인터넷 발전 

등으로 교회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

와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도 워낙 

기독교적 토양이 낙후돼 있어 전도

가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주지역의 이러한 영적인 분

위기로 인해 현지 교회들이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외부의 관

심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규 선교사가 경주지역 교회들

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몸담

고 있는 가마선교회 업무와 관련해

서 경주로 내려갔을 때였다. 경주가 

고향이기도 한 손 선교사는 경주지

역의 복음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막

상 현지에 내려가 보니 교회들이 고

전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전

하며 어떻게 하면 경주지역에 부흥

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

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마침 지역교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

다. 즉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지

역의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모색해 나가는 것입

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교세의 약화로 인해 고전

하고 있는 교회들도 함께 교류하면

서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를 마련하

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지역 지역교회 모임은 김

중섭 목사(경주성광교회 담임)가 주

도하고 있고 손 선교사는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경주지역과 

해외교회들이 연합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지방의 복음화율에 비해 훨씬 

열악한 영남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성장 발전하는 동기가 되는 부분에

는 해외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교류

로 인해 목회와 선교에 새로운 도전

받기 위한 점을 들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교류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강단교

류와 세미나 등 연합행사 등을 통한 

방법 등이다.

“보통 강단교류와 신학 및 선교관

련 세미나 등을 생각할 때 큰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큰 교회들과 연결이 되

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중소형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일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세미나 참석

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해 참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긴 하지만 지극

히 제한적이고요. 아마 미국 내 작은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특수 지역 상황 속에 

놓여있는 교회들이 미국 방문시 자

매결연식으로 되면 한국 상황들 소

개하고 미국 분들도 모국 방문할 때 

자매결연을 통한 유대관계가 형성되

면 모국방문과 미주 방문 시 현지 상

황과 아픔, 고통, 비전 등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문을 넓혀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관광지역이며 대한민

국 내 최고의 관광지역이지만 정작 

경주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

지 못한 채 사역에 힘겨워하고 있다

고 전하는 손 선교사는 한미간 교회

교류 등을 통해 정보교환 등 상호 업

그레이드는 물론 나아가 세계 선교

에 이바지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

다. 

한국교회의 7-80% 정도가 작은 

교회이며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교나 

목회에 대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

다.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을 개설 운

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은 교회들의 연

합이라는 것이다.

“경주의 교회들과 미주지역의 중

소형 한인교회들의 교류를 통한다

면 서로 자극도 되고 도전도 주고받

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이끌

고 나가는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

력을 주고받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서는 차세대들 역시 교류를 통해 도

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

면 미주지역의 목회자들이 경주지역 

교회를 방문 시 어른들 집회에만 강

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학생예배

에도 참석해 말씀을 전하면 학생들

에게 대단한 도전을 심어주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미국 학생들의 경우 아

무래도 미국교육을 받다보니 정체성

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의 목회자들의 미국방문 시 소형교

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신라의 정신이었던 화

랑정신 등)를 전해주면 아이들이 도

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이

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손영규 선교사는 역대 한국의 정치

적인 리더십중 많은 사람이 영남지

방에서 탄생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독교 열세 지역인 영남지방의 작

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한국의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 

닥치길 간절히 원한다고 피력했다. 

손영규 선교사는 이비인후과 박사

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주님의 부르

심에 순종해 총회세계선교회(GMS)(

예장합동)의 파송을 받아 중국선교

사로 사역했다. 현재 경주에서 의료

선교와 GMS선교본부 국제의료/상

담 코디,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13면에서 계속>

아라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은둔생활

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물질로 유혹

해도 안 넘어가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 

유혹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 대장 마귀가 “혹시 이 소식 들었

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에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얼굴

이 험악해지더랍니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실패

한 것이 아니다.”, “불행한 사람을 불쌍

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우리

의 성공을 미워하는 사람은 천 명이나 

된다”라고 했고, “시기의 화살은 타인을 

향하지만, 그 상처는 자신이 입는다”고 

한 현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위

가 높아지고 칭찬과 존경을 많이 받으

면 교만의 병이 들고 시기심이 많아집

니다. 막10:45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

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

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심

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 기도하여 물리

치고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며 

남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불교 강성 경주지역서 교회발전에 노력

한미 교회교류 통해 정보교환 상호업그레이드

차세대 리더십 양성으로 세계 선교 비전 가져 

“여리고로 가는 길”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 지난해 말 정충해 박사의 저

서로 출간됐다. 

본서의 제목으로 사용된 “여리고로 가는 길”은 

2011년 가을 ‘문학나무추천작품상’ 수상작으로 본

서의 말미에 수록된 소설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

힌 것처럼 이 책은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이며 책 

제목에 나타났듯이 신앙문제를 다룬 소설작품이다. 

‘여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산적들이 출몰했던 우범 지

대였다고 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여리고로 가

는 도정의 이야기라고 추천서를 쓴 오순자 수필가는 

한 이민 가정의 아픈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읽게 한다며 당선작으로 선정됐을 당시의 심

사평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학은 배고픔의 밥이고 가슴아픔의 위안이다. 

이 명제가 신이 보시기에도 그럴 듯한 답을 하는 것

이 소설이다. 이 말을 접목시켜 당선작의 성패가 짚

어졌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파하고 아들이 아버지

를 아파하는 이야기’가 여리고로 가는 길을 알고 있

다는데 두 심사위원은 동의했다.”

책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저자가 써

놓았던 작품들을 한 권으로 묶은 것으로 ▪1954년 

겨울 ▪조국의 흙 ▪ 요지경 ▪ 약속의 땅 ▪ 해는 

져서 어두운데 ▪ 아메리카와 올가미 ▪ ‘욥기’와는 

다른 이야기 ▪ 아들의 눈물 ▪ 각성의 모자이크 ▪ 

그가 떠난 까닭은 ▪ 할아버지 ▪ 여리고로 가는 길 

등의 12개의 단편 소설들이 수록돼 있다. 총 328페

이지로 문학나무가 출판했다.

저자 정총해 박사는 1957년 서울대 문리대 불문

학과를 졸업하고 춘천 성수고등학교, 부산 고신대에

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66년 도미, 세인트폴의 칼

리지 오브 세인트 토마스를 거쳐 미네소타대학교에

서 미술석사(MFA)와 일본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

며 인디애나대학교, 칼톤 칼리지, 위스콘신 리버 폴

스, 세인트 올프 칼리지에서 일본어와 일문학을 가

르치다가 은퇴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유원정 기자>

새책소개

저자 정총해 박사

여리고를 향한 

한인 이민자들의 인생여정

손영규 글로벌 전인치유 연구원장

불 기 둥

(3) 손영규 선교사
      글로벌전인치유연구원(Global Holistic healing institute) 원장


